
미국의 대표적인 치킨샌드위치 체인점 칙필레(chick-

Fill-A)가 최근 동성결혼 논쟁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지

난달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이 회사 댄 캐시(D Cathy)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와 

지지 운동이 경쟁적으로 벌어지면서 동성결혼을 넘어 성

경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

시의 칙필레 체인점들에선 수백 명의 고객들이 샌드위치

를 주문하러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2

시간 이상을 기다리면서도 활기찬 모습이었고, 자동차에 

탄 채 주문하는 드라이브-투르에선 앞차 고객이 뒷 차 고

객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 허

커비 아칸소 전 주지사가 주도한 ‘칙필레 감사의 날’을 맞

아 보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시

민들이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칙필레는 현재 39개주에 

1600개 체인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니겔에 있는 칙필레를 방문한 마

크앰리(39)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지금까지 칙필레

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ABC방송은 길

게 줄지어선 풍경을 전하며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 진영

이 칙필레에서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칙필레’ 동성애 논란은 이제 동성결혼 논

란이 교회, 정치권, 기업을 벗어나 미국인들

의 일상에까지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오순절 계열 ‘카리스마’ 지가 정확하게 분

석한 것(The Plan For a Gay(Domi) Na-

tion)처럼 미국 인구 중 2%에 불과한 동성

애자들이 미국의 사회적, 문화적 구도를 급

진적인 동성애 친화 또는 옹호 체제로 변화

시키려는 획책에,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로 

치킨 체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크리

스천 기업인이 바로 제동을 건 것이 바로 현

재 뜨겁게 미국을 달구고 있다. 

‘칙필레’는 그동안 동성결혼 반대 단체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온 데 이어 최

근 캐시 대표가 이성간의 ‘전통적 결혼’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캐시 

대표는 지난달 2일 한 침례교 매체(Baptist 

Press)와 인터뷰에서 “성경 원칙으로 움직

이는 나라에 살게 하신 주께 감사드린다”며 

결혼은 성경에서 정의한 남녀의 결합이고, 

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라고 강조했

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도 유

명한 칙필레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

는 단체들을 비롯해 그동안 기독교 윤리를 

표방하는 보수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해왔다.

미국 39개 주와 워싱턴DC 등에 1천6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칙필레’는 캐시 회

장의 아버지인 트루엣 캐시가 1946년 조지

아 주를 기반으로 창업한 기독교 기업으로 

설립 당시부터 일요일에 매장 문을 열지 않

는 등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경영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웹진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인용, “’칙필레’는 지난 2010년에만 200만 

달러를 반동성애 운동단체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캐시 대표의 발언 이후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

동에 나섰다. 진보주의 성향이 농후한 보스

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일부 시에서

는 시장이 칙필레 체인점의 개점을 불허하

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논쟁이 더 가

열됐다. 정치권의 이런 강경정책에 대해선 

일부 진보적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회

사 대표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사업권 허

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를 지나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도, 수십만 명의 사

람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각각 칙필레

에 대해 찬성과 반대 글을 쏟아내면서 사회

적으로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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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기

가 점점 힘들어가는 악한 세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지

켜 행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주시옵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

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

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16면

“기독교적 가치와 기업윤리 
  지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

2면

치킨까지도 동성결혼 반대한다!
미 언론, 칙필레 대표 동성결혼반대 천명으로“본격적 문화전쟁 시작”보도 크리스천패런팅,‘백투스쿨’시즌 가이드 제시

기초스킬(노트정리, 청취력, 공부, 필력, 시간관리) 점검

성적에만 너무 치중 말고 가치관, 태도, 행동에도 비중

자녀들이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

심과 지도가 필요한 ‘백 투 스쿨’(Back to School) 시즌이 다가왔다. 어른들

도 여름휴가 후유증을 겪듯, 거의 두 달 가량의 긴 여름방학을 지낸 학생들

도 개학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게 마련.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자녀일수록 등교 거부현상이 더 심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학 

준비를 위한 사항을 몇 가지 점검해본다. 

먼저 학교스케줄에 맞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도록 미리 

수면스케줄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부모들도 스스로 새 학년도 개학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이 새 학년을 쉽게 적응하도록 

격려의 말을 해주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해 자

신감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7면

시편은혜나누기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7면

‘기도와 말씀’ 함께 여름방학 마무리

먼저 기초 스킬(basic skills), 즉 노트 정리하는 법, 잘 듣는 능력, 공부하는 법, 

글쓰기 능력, 시간 관리법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읽기(reading)는 모든 과목의 기

초이다. 책읽기는 가족이 같이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이나 책방을 가족 모두가 함

께 방문하는 평소 습관이 돼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교 학생들

은 친구들의 압력(peer pressure)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는 법을 갖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친구들을 꼭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백 투 스쿨(Back to School)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효과적이다:

1. 자녀의 깊은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듣는(active listening) 습관을 가져야 한

다. 자녀가 말할 때 중간에 참견하거나 성급하게 비판적으로 충고하거나 제안하

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 자녀의 말을 잘 듣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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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필레는 애틀란타 

주 출신의 트루엣 캐

시(Truett Cathy)가 

창업한 치킨샌드위치 

레스토랑 회사로 일종

의 패스트푸드 기업이

다. 트루엣 캐시는 하

숙집을 하는 어머니와 

경제 대공황으로 사업

에 실패한 아버지 밑

에서 자라면서 10대의 

나이부터 가족들을 부

양하기 위해 일을 해

야 했다. 

그러다 1946년 세

계2차 대전의 와중에 

치킨 샌드위치를 판매

하는 레스토랑 하나를 

열었다. 현재 칙필레

는 미국에서 켄터키프

라이드치킨(KFC) 다음으로 큰 치킨 

푸드업체로서, 미국 전역에 1300개

가 넘는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으

며 아주 우수한 경영 실적과 지속적

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 기업임을 대외

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레스토랑 업

체가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많은 주부들이 일요일

에는 요리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

인 교단으로 알려진 남침례교 출신

인 창업자 트루엣 캐시가 창업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는 원칙 중

의 하나이다. 트루엣 캐시에 따르면,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향하도록 하게 만

드는 길이다.” 

싸고 간편해서 미국인들이 즐겨 

먹기는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비만

과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

악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맥

도날드가 이와 같은 비판의 정면에 

서 있는 반면에 칙필레는 이 비판을 

비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와 직원들을 배려하는 기업으로 인

정받으며 되레 미국의 소비자들로

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닭고기와 관련된 패스

트푸드만을 판매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A급의 치킨 필레”를 

판매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트루엣 캐시가 레스토랑을 처음 열

었을 당시 미국인들은 햄버거를 즐

겨 먹었고 닭고기는 즐겨 먹는 음식

이 아니어서 그가 치킨 샌드위치를 

개발한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치킨 상품만을 고집했던 

그의 선택은 쇠고기 대신 닭 가슴

살 고기를 선호하게 된 미국인들의 

식생활 변화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

지게 돼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을 거

듭하게 됐다. 이 회사는 닭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는 구호(“Eat Mor 

Chikin”)를 광고로 애용하고 있다. 

칙필레 레스토랑이 소비자들로부

터 사랑을 받게 된 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다. 이 회사가 이윤

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

이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는 것을 소비자들이 여러 면에서 확

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트랜스 지방이 사회 문제로 

거론됐을 때, 다른 어느 회사보다도 

먼저 트랜스 지방 쓰는 것을 중지해 

소비자의 건강을 앞세운다고 하는 

회사의 원칙을 증명해 보였다. 

이 회사가 어린이들에게 제공하

는 판촉물들은 다른 레스토랑 회사

에서 제공하는 것들과 다르다. 맥도

널드나 웬디스, 버거킹과 같은 대부

분 레스토랑 회사들이 값싼 장난감

들을 끼워주고 있는 반면에, 칙필레

는 동화, 어린이 도서, 유익한 내용

을 다루고 있는 CD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

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

해 회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

도록 돕기 위하여 1984년에 한 재단

(WinShapeFoundation Inc.)을 설

립하기도 했다. 이 재단을 통해 남

녀 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개설하고, 

수십여 곳의 어린이 보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창업주 트루엣 캐시는 교회에서 

44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경

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바로 키

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으며 성공의 비결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성

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주력해왔

다. 이에 의하면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결국 트루엣 캐시에 따르면 기독

교 정신과 기업 윤리를 가지고 소

비자와 직원들을 위한다면 ‘성공하

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그는 지난 60여년의 사업

을 통해 기독교 기업이 지향해야 할 

기업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독교 정신

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능히 달

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기업 윤리를 온전히 지키는 

일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임을 몸소 

보여준 셈이다.

회사명인 ‘칙필레’는 저민 닭살코기를 뜻하는 ‘치킨 필레’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름에 맞춰서 치킨 버

거를 주력메뉴로, 패스트푸드점이지만 나름 고급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며 독특하게도 

주일에는 휴무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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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가치와 기업윤리 
  지키는 일이 성공의 지름길”목회자에게는 이사가 쉬운 일이 아

닙니다. 무거운 책 박스들 때문입니

다. 그 책들을 옮기는 것은 고사하고 

박스들을 구해다가 싸는 일도 결코 만

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사할 시간이 

다가오기에 급한 마음으로 짐을 싸다

가 툭 떨어진 ‘수신편지’라는 큰 봉투 

하나를 펴들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써

놓고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면서 그것

이 어디 있나 궁금하던 차에 발견한 

것입니다. 대개 옛날에 받은 편지들의 

묶음입니다. 그중에 봉투의 가장자리

에 빨강 파랑으로 되어 항공우편임을 

알게 해주는 편지가 있어서 대번에 내가 찾던 편지임을 알았습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내가 평생 멘토로 생각했던 분, 나를 위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으나 지금은 고인이 된 무명의 선교사님이었습

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선교사로 가서 오래 계셨기에 서로 그리워하

면서도 잘 만나지 못했고, 또 외롭게 선교지에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생의 작별도 나누지 못한 분입니다. 나의 고교시절 때부터 교회의 전

도사님으로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후 선교를 떠나시기 전까지 자연스

럽게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관계로 자리 잡은 분입니다. 나 

역시 선교지로, 미국으로 옮겨 다녔기에 서로 만날 수 없었고, 그랬기

에 수십 통의 편지가 오히려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펜으로, 혹은 

워드프로세서로 대여섯 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글들이 많습니다.

편지뭉치에서 하나가 툭 떨어져 무심결에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펼쳐들고 보니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내용을 정

성들여 읽기 위해 연필로 문단마다 제목을 써가면서 읽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나름대로 그 말씀들을 명심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주제의 글들이 담겨 있었는데 하나같이 선배

목사로서 후배목사인 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사는 물질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시간의 십일조(하루 2시

간 24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즉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을 하루의 십분의 일은 가져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

라도 시간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로 기

도문을 써서 그것을 반복하여 기도를 드리며 외워라.” “체력을 관리하

는 일을 위해 일주일에 5회 정도는 꼭 뛰어라. 나는 준비체조, 조깅, 오

리걸음, 푸시엎, 마무리체조 등 전부 합해서 40–50분 정도를 쓴다.” 

모든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이중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러웠지만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짚

어주는 듯하여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것은 마

지막 한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등록하는데 보태써라.” 십수

년 전 미국에서 어렵사리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선교비 중 일부를, 그

것도 평소에는 가난을 벗삼아사는 청빈한 목사님이 그 당시로서는 적

지 않은 액수를 보내준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다가 드디어 울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신 은혜가 생각나서 울었고,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신 선배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울었

고, 나 역시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선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달라스신학교의 헨드릭스 교수에 의하면 멘토란 다른 사람을 성숙

시키고 또 계속 성숙해가도록 도와주며 그가 그 자신의 생애의 목표

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때에 정작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

갈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여

호수아를, 사무엘이 다윗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예수님이 열두 제자

를,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성장하는 후배들을 멘티로 세우고 음으로 양으로 사랑하고 도와

주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합니

다. 도움을 받는 멘티가 멘토를 찾아가야 하기도 하지만 도움을 주는 

멘토가 멘티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이 절실하고 더 성경적

입니다. 담임목사라면 대상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교역자

를 뽑을 때 신중하고, 또한 세워진 부교역자를 사랑하고 사역을 잘 전

수하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학생 중 하나 둘을 선택하여 지속

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움을 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

어도 멘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연결된 멘티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나의 멘티는 누구인가?  

시론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크리스천포스트, 성공한 기독교 기업‘ 칙필레’창업주와 창업 원리 소개

소비자 삶의 질 높이는데 깊은 관심

어린이들에 동화, 도서, 유익한 CD 등 제공



<1면에서 계속>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전 

아칸소 주지사인 마크 허커비

는 전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였

던 릭 샌토럼 후보와 함께, 8월 

1일을 ‘칙필레 감사의 날’로 정

하고 지지 방문을 호소했다. 그

러자 63만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또한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

였던 새라 페일린은 공개적으

로 이 회사의 프라이드치킨을 

계속 사먹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 22억 명에게 설교한 ‘전설의 

목사’ 빌리 그레이엄도 9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칙필레를 

점심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이

날 칙필레는 창사 이래 가장 높

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동성애자 진영의 반격

이 다시 시작됐다. 3일을 ‘전국 

동성 키스의 날’로 지정하고 칙

필레 매장 앞에서 동성 커플끼

리 키스를 하는 시위를 벌이기

로 한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피켓을 들고 칙필레 매장 앞에

서 찍은 ‘키스 인증샷’이 이날 

트위터와 블로그에 다수 올랐

다. 그러나 매장당 평균 10여 명

의 동성애자가 모이는 등 미미

한 수준이었다.

결국 ‘칙필레 논란’은 지난 5

월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으로, 미 대선의 핫

이슈로 떠오른 동성결혼 합법

화를 놓고 찬반 세력이 미전역

에서 맞붙은 사건이 됐다. 미국 

언론은 동성결혼 이슈를 둘러

싼 ‘문화전쟁’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칙필레 전쟁’에서 일단 동성

결혼 반대파들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동안 찬성파 주도로 여

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묻혔

던 반대파의 반발이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

거의 전초전격인 성격을 띠는 ‘

칙필레’, ‘치킨 전쟁’은 향후 오

바마의 대선 장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적 진영이 SNS 

매체를 통해 결집했고, 이를 실

제로 행동하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CNN방송은 “칙필레 사

건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칙필레 대표에게도 있

다는 ‘불편한 진실’을 동성애자

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

다는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는 최근까

지도 동성애자들의 전유물이었

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도 자

신들이 불편해하고 꺼리는 문

제를 공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미

국의 전통이 유지된다는 진실

을 이번 ‘칙필레’ 전쟁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면에서 계속>

2. 학교에 문의할 사항은 반드

시 구체적으로 한다. “학부모인

데요”라고만 하지 말고 학생의 

이름, 학년, 반을 정확히 제시하

고, 미리 질문사항들을 정리해

서 메모한 후 연락한다.

3. 자녀의 성적에만 너무 치

중하지 말고 자녀가 학교생활

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치

관, 태도, 행동에도 비중을 두라. 

자신감(confidence), 동기(mo-

tivation), 노력(effort), 책임감

(responsibility), 솔선수범(ini-

tiative), 인내심(perseverance), 

남을 도와주는 정신(caring), 팀

웍(teamwork), 상식(common 

sense), 문제 해결력(problem 

solving) 등의 메가 스킬들

(mega skills)이 자녀가 성공하

는데 필수적인 스킬이다.

4. 자녀를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픽업하는 일로만 그치지 

말고 학교 일에 자녀뿐만 아니

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되도

록이면 참여한다. 자녀가 학교

에 다니는 동안 부모가 자녀의 

학급이나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5. 시간 관리(time manage-

ment), 돈 관리(money man-

agement), 분노 관리(anger 

management), 좌절감에 대한 

참을성(tolerance for frustra-

tion) 등도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중요한 스킬이다.

6. 자녀를 방과 후 학원에 보

내신다면 그 학원에서 자녀들을 

잘 감독하고 가르치는지, 픽업

은 안전하게 하는지, 자녀들의 

정규학교의 스케줄 변경 등 가

정과 학교와 학원의 원만한 커

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7. 학교 교사, 카운슬러, 교감, 

교장들을 만나시려면 시간을 내

도록 미리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다. 방문 때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먼저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원하는 말

씀을 하라.

8. 학교생활 외의 방과 후나 

학생의 개인적 생활에도 자녀

들이 모든 학생들과 어울리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

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라.

9.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모

니터(monitor)한다. 컴퓨터 사

용이나 이메일에도 지켜야 할 

에티켓, 즉 네티켓(netiquette)

이 있으며, 인터넷에 친구나 교

사를 욕하는 말을 올렸다가 사

이버 불링(cyber-bullying)으

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학 동안 어떻

게 생활했고, 계획했던 일을 

잘 실천했는지 그렇지 못했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방

학동안 잘했던 점, 힘들었던 점, 

잘못했던 점, 좋았던 점 등을 쭉 

나열해서 쓰도록 해보자. 그리

고 온 가족이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점검하면서 여름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백 투 스쿨을 알차

게 맞이한다.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웍

(WCSN, 설립자 제임스송 Mid-

west University 총장)이 주최

하는 제7차 세계교육선교 컨퍼

런스가 올 12월 3일부터 5일까

지 미드웨스트 대학교에서 열

린다.

전 세계 인재 발굴과 양성을 

통해 세계선교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며 시작한 동 네

트웍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선

교지에서 미국대학교 분교설

치와 부설 K-12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학생관리, 재정

관리 등 종합적인 학교운영관리

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안내

하게 된다.

매년 세계 중요 지역(미국, 태

국, 케냐,  한국, 이스라엘 등)에

서 세계교육선교 컨퍼런스를 개

최할 때마다 많은 교육선교사들

이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IEC(국

제교육협력기구)와 협력해 선

교지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

성, 지도자로 키우는 선교지 교

육사역에서 단기간에 자립기반

을 구축하고 지도자 교육을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게 된다.

참가대상은 해외 학교사역, 

한국에서 기독교대안학교 설립 

운영,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해외에 국제학교 설립 준

비, 기존의 학교를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미국대학의 분교설치

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받기 

원하는 자들이 참가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IEC/

WCSN 멤버십을 부여하며 멤

버 학교에는 미국인 교사를 파

견,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학

생관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준

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

회를 제공(국제학교, 대학분교)

하며 학교의 여름방학 등 특별 

프로그램에 교육협력봉사단(교

사)을 파견하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In-

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IEC) 국제교육협

력기구, 세계크리스천스쿨네

트웍(WCSN), Global Gateway 

University(GGU), Federation 

of International Schools(FIS) 

등이 협력해 개최한다.

▲이메일: Jp@Midwest.edu   

▲인터넷전화: 070-8690-

2662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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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내 영혼의 별장 
시 77편

‘시편’은혜 나누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

딪쳐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소원

을 갖게 됩니다. 혹은 그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 이제는 나에게서 피해 가

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들

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 했습

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 볼 때에 힘이 생깁니다. 각자의 삶 가

운데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

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것을 향하여 생각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성막에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내 인생에 나타나셨던, 또 성경에 나타나셨

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데로 들어가는 것이

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현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 있는 현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좌절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두려

움의 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산

성이 되시고 사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14절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홍해를 갈라내시는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

는 대신에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가

득 채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힘 얻은 후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줄 아는 훈련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걱정 안에 깊

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걱정과 불안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

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차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셔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누

렸습니다(눅22:39). 그것을 예수님이 쉬신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피

곤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푹 쉬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가 피

곤할 때는 쉼을 주면서도 생각에는 휴식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이 피곤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생각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이 문제 가운데서 쉴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영적 휴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좌절 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

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 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 주었다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탕자가 걸어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

의 은혜요, 그 더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을 안아서 사랑으로 덮어 주시는 분도 아버지

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나가면 아버지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허기져 있는 우리

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손,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셨던 그 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정

하게 하시려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그 손,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셔서 항상 내 

손을 붙들어주시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주시고 위로해주시던 내 주님의 손, 그 손

을 붙들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 누립

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바라봅시다. 나의 생각이 어

디에 있는지? 피곤한 나의 생각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안식하고, 또 충성하기 위하

여 그 능력을 받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아멘.  

동성결혼 논쟁의‘최전선’칙펠레

제7차 세계 교육선교 컨퍼런스

8월1일 ‘칙필레 감사의 날’ 창사 후 최고매출 기록

동성애지지단체들 불매운동⋅체인점 개점불허 대항

12월 3-5일 WCSN 주최 미드웨스트대학교에서

‘기도와 말씀’함께 여름방학 마무리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어렵

고 고통스런 일이다. 때로는 목숨

을 내어놓아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

는 생명을 신앙을 지키겠다는 의지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른다. 그럼에 

비해 보통 사람은 신앙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자청년

이나 데마처럼.

이태리의 북쪽 피아첸자

(Piacenza)에 갔다가 그곳에서 멀

지 않은 곳 토리노(Turin)를 방문

했다. 그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왈도파(Peter Wal-

do, 1170-이태리에서는 발데제라

고 함)의 본부가 자리한 곳이다. 현

재 작은 도시지만 옛날에는 산자락

을 일구면서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

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을 게다. 지

금도 저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

을 유산으로 받아 그 자리를 올곧

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왈도는 불란서 리옹에서 장사로 

큰돈을 번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날 수사를 고용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 당시는 성

경이 라틴어로 되었기에 일반인들

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일반인이 자

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

게 한 것이 1963년이었으니 무려 

칠백년 전의 상황은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싶다. 사람들은 사제가 

말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는 정도였다. 그러기에 진리

를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정황에서 왈도는 성경을 직접적으

로 읽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 당시로는 

위험한 일이었고, 잘못하다가는 화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불어로 번역된 사복음을 읽

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그 때

부터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되고 비록 교황의 말일지라도 인간

의 말은 믿음의 매체가 될 수 없다

고 간파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

로 자신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

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

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

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

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도

록 했다. 그는 모인 무리들을 성경

에 명하신 것처럼 두 세 사람씩 짝

을 지어 전도자로 파송했다. 실과 

바늘, 머리빗, 여인의 장신구, 옷 핀 

등등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들

을 팔아 연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도

록 했다. 저들은 비즈니스가 목적

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

적이었다. 

깊은 산골의 초라한 마을을 가가

호호 방문하여 물건을 팔았다. 그

러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었다. 그들이 ‘또 다른 물건은 없습

니까?’고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했

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

이 있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

다. 이렇게 시작한 복음 운동이 세

상을 불붙게 했다. 1270년에 시작

한 복음운동, 그것은 돈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다. 지원도 없었다. 그

런데도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강력

하게 역사하사 남 불과 스위스, 중

부독일,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이

태리까지 삽시간에 복음을 이루게 

하셨다. 그 운동은 종교개혁자들에

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일부

는 지금까지 남아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다. 이들을 국가적으로 용

인한 19세기 중반까지 이들은 내

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이들은 복음을 포기하는 대

신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 토리노 

계곡으로 흐르는 강물을 빨갛게 물

들이는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야 했

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

기까지 무려 6백년 동안을 산속에

서 투쟁하며 버텨냈다. 이들의 생

활수칙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가정예

배, 자주 모이는 집회로 영적 신앙

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

다. 그들이 모여 예배드렸던 바위

굴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의 바

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왈도파 장로님은 말한다. 그 옛

날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불란서 

언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주

일에는 불어로 강론을 듣고 있다

고, 무려 600년 동안을 이 전통을 

지켜온다고....이들이 과거 숨어 살

았던 바위굴은 지금도 신앙의 정체

성에 대해 웅변을 토하고 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

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한 사실

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뛰

어넘어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전전긍긍하는 모

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

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것

입니다. 그래서 본문17절을 보면 ‘

너희는 어찌 그리 둔하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믿노라하며 그

리스도인이라 큰 소리 치면서도 염

려와 근심에 파 묻혀 살고 있는 우

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

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염려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고 

당장 내 손에 붙잡아야 하는 것들

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

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

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라’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오늘 본문말씀과 연결된 막8:1

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

고 있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나서 군

중들은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습니

다. 이때 주님은 배고픔을 알고 먹

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합

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

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느

냐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

답은 정답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

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날 따른다고 할 수

가 있느냐?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

던 현장의 주역이 나 이었지 않느

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당장 먹

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너희 속에 

염려와 근심이 꽉 찰 수 가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이 광야에 굶주림에 지

쳐있는 일만명의 사람들. 그리고 고

작 보리떡 7개를 가지고 있는 초라

한 현실을 넘어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

을 떠서 현실 너머에 기다리고 있

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을 보기

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의 성숙

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점점 변화되어갑니다. 

지금 당장 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하고 현실과 상황을 대체하며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표

현하는 사실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 뒤로 주

님의 손길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

서 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

실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

는 초현실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만 내다 보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

을 믿고 따른다는 믿음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귀신을 쫒아 

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물위를 걷

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점

점 그들의 믿음은 확고해가고 있었

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흥분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 되다 보니 주님에 대

한 믿음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

니다. 이 무너져 버린 믿음으로 인

해서 당장 이제 끼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 시간 전에 4천명

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본 제자

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출애굽시절에 가나안을 정탐했

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민

13:2에 보면 정탐보고대회가 열리

게 되었는데 열 명의 정탐군은 거

기서 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했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

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정답이

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고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은 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며 밤새 

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을 보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11

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

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언제까

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보

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

고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하나님

은 그것을 나를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통곡하고 원망하

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신 말

씀입니다. 

이 결과는 참 두려운 것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민14:21에 보면 “너

희는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보이는 것만으로 정답을 

삼고 보이는 것만으로 반응했던 사

람들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가나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멸시

했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

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

심걱정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모습

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열두 명의 정탐군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민

14:9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

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족속 

너머에 기다리고 계신 위대한 하나

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를 했

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

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

지가 계십니다. 

현실은 갑갑하고 어려운 것 같지

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

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게 하

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

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보고했던 것

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오늘 여러분

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

시하고 어찌 축복을 받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초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칼

을 가십시오. 믿음의 칼, 신앙의 칼

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

내고 모든 사단을 격파하는 믿음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희망과 

비전을 말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가

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을 바라볼 때 정치판이 엉망입니다. 

사회의 이곳저곳에 인륜이 파괴됩

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은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

생의 모든 현실을 보이는 것만 말

하고 해석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

다. 

십자가는 +표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더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도 예수님을 더해야 합니다. 자녀

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 보십

시오.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예수님을 더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취미생활에도 예수님을, 오락에도, 

나의 재능에도, 내 가정에도, 내 건

강에도 예수님을 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뛰쳐나와

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맘껏 헤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직시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의 축복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

니다. 

푸/ 른/ 초/ 장 
주서택 목사

(청주 주님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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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만 말하지 말라 
마가복음 8:14-21

왈도 파의 신앙 파수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Q: 저는 현재 임신 1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생활을 하

고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 낙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낙태를 해도 되

는지요? 현재의 임신된 태아를 성경적으로 인간이라 할 수 있는지요? 

-샌디에고에서 서 집사

A: 낙태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찬반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혀 의견

의 일치를 보기 힘든 윤리적인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60만 명

이 태어나지만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이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

가 오렌지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집사님 부

부가 계셨습니다. 부부가 둘 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원치 않게 임신

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내는 자기

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겠

다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남편 허락없이 병원에 가서 낙태수술

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니 안하니 큰 싸움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낙태에 대한 견해는 2가지 입장이 있습니

다. 첫째 낙태는 임신한 여성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에 맞겨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이것을 소위 선택권 우선론자(Pro-choice)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인 태아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소위 생명권 우선론자(Pro-life)라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는 태아의 신분(Status)을 어

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아직 단순한 생명체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초기태아는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인간 생명 일뿐 인간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이 낙태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

소한 뇌가 조성이 되고 최소한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이 지나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기준을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라는 것

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게 되면 뇌의 생성기간인 8주-10주 이전 단계에

서는 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기 어렵기에 이때의 낙태는 윤

리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태아

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

합니다. 모태에 형성된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인간으

로서 완전한 기능을 하던 못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생명의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139편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1절)/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으

며(13절)/내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16절)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태어나기 전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에게 동일한 

인칭대명사인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결론은 낙태

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이는 행위이므로 죄이며 하나님의 뜻

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공유산은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은 낙태 천국입니다. 낙태는 태아에 대한 경시현상과 자기중심주의 때문

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낙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족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주셨을 때는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되어야 합니다.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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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2003년 5월초, 미동부 지역의 어느 미국 교

단의 3박4일간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정신 

건강’에 관한 주제로 강연 발표를 한 적이 있

었습니다. 둘째 날의 강연 직후, 연세 있으신 

한 남성 목사님께서 “경계성 성격 장애(Bor-

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진 한 교

인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고민

을 털어 놓았어요. 너무 힘들어 3년 남은 은퇴

만 기다린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성격에 따라 신

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

데, 이러한 성격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

랑의 사모함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판단이나 저주의 대상이 되어 신앙의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지나

칠 정도의 경직성(Rigidity: 예, 타협

불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

는 것 같아요. 이들은 주변인들을 짜증

나게 하여 결국은 자신을 회피하게 하

는 지경을 맞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 중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열 가지 정도로 구분됩

니다. 다양한 성격장애들의 증상들을 

이해하면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고, 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

인 이해는 기도(치유를 위한)의 방향

과 더 나아가 교회나 각종 신앙모임에

서 화평을 증진하는데 이익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장애적

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

회도 될 것 같구요.

바라기는 이 글을 통해서 얻어진 지

식이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

를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병리학적 그리고 심

리사회적 발달 이론들에 근거한 지식들이 하

나님의 사랑(말씀)을 능가할 수 없음도 전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인에게도 성격

장애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극심하지는 않

다는 경우로 참고 바랍니다. 

성격장애의 원인은 인간의 성장발달과정 

중에 사회와 문화적 요구로 심리사회적 위기

와 발달 과업을 직면하게 되는데, 건강한 해

결이 이루지 않아 내적 상처들을 많이 쌓아온 

탓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여기서 건강한 해결

은 ‘반드시 완벽하게’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

지 않으며,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의 

비율이 더 많으면 그것으로 심리사회적 위기

를 건강하게 해결했다고 보는데, 성격장애들

은 이러한 건강한 해결의 부재로 인한 때문이

라는 것이지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신뢰, 자율, 자신

감 배양 및 주도성, 근면성, 정체성, 친밀

감, 생산성, 통합성 등의 발달(에릭슨-Eric 

Erikson:1902-1994-의 심리발달 단계 참조) 

과정에 부모나 주변인들로부터 적절한 사랑

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으로 그 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성

격이 온전하게 형성 혹은 발달하지 못한 경우

들로 간주되어진답니다.

이들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과 같

은 ‘사고장애’(Thought Disorder), 우울증

(Major Depression)과 조울증(Bipolar De-

pression) 같은 ‘정서/감정 장애’(Emotional 

or Affective Disorder), 강박증(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OCD) 등과 같은 ‘불

안/공포 장애’(Anxiety Disorder) 등의 다른 

정신 질환들과는 다음의 관점에서 구분이 됩

니다. 

성격 장애 증상들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과

업(예: 경제, 학업 활동 등)에는 지장을 그다

지 주지 않는 점에 비해 사고장애와 정서장애, 

불안장애들은 심한 경우 현실적으로 자기 과

업 수행이 힘들고 자타인에게 신체적으로 위

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오늘은 편집성성격장애에 관한 내용입니

다. 편집성성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계획

된 요구나 위협으로 여겨 지속적인 의심과 불

신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의 증상들을 

갖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관찰

하고 해를 끼치고 기만한다고 의심합니다. 친

구들이나 동료들의 충정이나 신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가 자신에게 나쁘게 이용될 것이라는 잘

못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

어놓기를 꺼립니다. 보통 주변인의 악의 없는 

언급이 연관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품위를 

손상하는 또는 위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

석합니다. 지속적으로 원한을 품습니다. 즉, 

모욕이나 상처줌 혹은 경멸을 용서하지 못합

니다. 주변인들의 악의 없는 실수(비고의적)

의 자극적인 말을 자신의 성격이나 평판에 대

한 공격으로 지각하고 곧 화를 내고 반격합니

다. 정당한 이유없이 애인이나 배우자의 정절

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합니다.’

위의 증상들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다면(사람은 믿지 못해도) 그리고 교

회를 출석한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만약

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복 

받은 정상인이라면)을 통해 더 그 분

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우

가 만약에 위의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더 따뜻함으로 대하면서 그 분의 영적

성장(신뢰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들을 구함이 필요합니

다. 그 분에 대한 험담에 동참하거나 

그 분과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함은 금

물입니다. 그 분 앞에서든 아니든 인격

(영성: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남)을 최

대한 가식 없이 존중하시고, 만약에 직

면(Confrontation)이 필요할 때는 따

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지속적으

로 하시되 ‘사랑의 돌봄’(Care)을 느낄 

수 있도록 … 

참고로 집단 상담에서 한 환자가 ‘타

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고백하니, 위의 증상으로 고생하던 다

른 환자들도 자기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룹 내의 ‘동질성’으

로 인해서 ‘배타심’에서 ‘이타심’으로 전환하

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신앙모임에서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나 고통의 치유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면서 간접적으로 성격장애 교

우들이 ‘동질성’으로 초대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랑으로 성격장애 교

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축하하고 감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 교우의 성격변화는 바

로 하나님의 치유사역의 시작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이고, 저희들에게는 믿음공

동체의 치유와 화평을 통해 은혜의 축복을 경

험하는 놀라운 신앙성장이니까요.

이수일 전도사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건강 상담가)

성격장애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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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족 은 

태국과 라

오스의 메

콩강 유역

을 따라 거

주한다. 이 

지역은 매

우 조밀한 

열대숲으로 덮인 거친 산악지역이

다. 라오-타이어로 소(So, 큰형)라

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로 볼 때, 소

족은 “아우”인 라오족보다 훨씬 이

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음을 할 

수 있다. 소족은 가정에서는 소어

(몬-크메르어)를, 공식적으로는 라

오어를 사용한다. 

몬 크메르어를 사용하는 종족들

이 이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종족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원후 

초기 몇 세기에 걸쳐 타이어를 사

용하는 종족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

면서 이들을 밀어냈다. 즉 약 400

년전 쯤, 타이어를 사용하는 종족

들이 소족을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

냈고 소족은 메콩강둑을 따라 재

정착하게 된 것이다. 소족은 점차

적으로 타이족과 라오족의 생활양

식을 받아들였다. 근대에 들어서면

서 라오스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

고 또한 주변 열강들 즉 중국, 러시

아, 베트남 등의 정치적 경쟁의 대

상이 돼왔다. 반복되는 전쟁과 강

요된 이주 등은 소족의 생활을 혼

란케 했다. 

삶의 모습 

라오스의 소족 사람들은 주로 농

부들로 쌀, 과일, 야채 등과 같은 다

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해서 판매하

기도 한다. 소족은 주위의 다른 소

수종족들보다 더 가난하며, 그런 

까닭에 많은 물품과 서비스를 라오

족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소족 

마을 사람들은 고기와 야채를 옷이

나 소금과 같은 필수품과 교환하기 

위해 타이족을 빈번히 만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족은 주

위 종족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

작했고, 특별히 타이족와 라오족의 

풍습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소

족의 문화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생

겨났다. 예로, 소족은 땅을 갈고 태

워 개간지를 만드는 자신들의 전통

적 농사법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

고 타이족의 농사법을 따라 계단식 

논에 쌀농사를 짓는다. 또한, 소족

은 소를 키우며 라오족의 방법을 

따라 토지를 경작한다. 땅에 농사

를 짓기 전에 물소나 소가 끄는 쟁

기로 땅을 갈아놓는다. 농사 이외

에도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는 

것도 소족의 중요한 활동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통의상, 

언어, 교육법, 가옥, 공공행정까지

도 상당히 변했다. 소족 여성들이 

머리를 묶기 위해 실크 스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지 몇몇 독

특한 문화적 특징만이 보존되고 있

다. 

소족 사람들은 촌락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라고 여긴

다. 각 촌락마다 수장이 지도력을 

가지며,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지도

력을 갖는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신부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소

족은 전형적으로 대나무 기둥 위에 

대나무 집을 짓고 초가지붕을 얻

은 가옥에서 생활한다. 소족은 다

소 더럽고 무질서한 종족으로 알려

져 있다. 

신앙 

기원전 329년에 태국에 처음으

로 불교가 소개됐으며, 오늘날 소

족의 70%가 자신이 불교도라고 고

백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전

통적인 정령숭배 사상이 혼합돼 있

으며 종종 초자연적 영혼과 대상에

게 도움을 구한다. 조상숭배 역시 

소족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조상들의 영혼을 잘 달래지 않으면 

이들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

며, 일반적으로 집 근처에는 조상

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작은 제단이 

있다. 사람들은 또한 흙, 물, 불, 바

람과 같은 자연 요소와 연관된 다

양한 영혼들이 있으며 또한 각 마

을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족이 사는 지역은 파괴력이 강

한 홍수피해가 잦은 곳이다. 1996

년 농작물 피해로 식량부족 현상

을 겪었다. 식량 공급과 기본적인 

구호품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사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베트남전 때 미

국 전투기가 떨어뜨린 폭탄들이 아

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

들이 들판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의 보호하심이 항상 필요하다. 의

료지원, 특별히 보철술과 물리치료

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는 크리

스천 의료선교사들이 소족에게 다

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예배는 빅 프란시스 목사와 캘

빈 컬버웰 목사가 맡는다. 교인들

은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를 사서 

마실 수 있으며 감자튀김과 피자 

등의 안주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

인들은 더 편한 장소에서 교회와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다고 밝혔다.

캘린 컬버웰 목사는 “우리는 앉아 있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사람들이고 뉴질

랜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예수도 그런 것에 가치

를 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사람을 가깝

게 만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밝은 조명이 있고 큰 음악소리가 있는 교회 

건물에 들어가려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턱을 넘어가

야 하지만 술집은 그렇지 않다”면서 “대부분의 뉴질랜

드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 프란시스 목사는 술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나 찬송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서 날아온 ‘장미란 후원자님 파이팅’

“장미란 후원자님, 올

림픽에 출전하신다고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지켜볼게

요. 하나님께서 후원자

님께 승리를 안겨주시

길 기도할게요. 파이팅!”

역도 국가대표 장미란 선수의 런던올림픽 출전을 앞

두고 11세의 아프리카 어린이 펠로(사진)가 보내온 응

원의 메시지다. 펠로는 장 선수가 한국컴패션을 통해 1

대1 결연한 아프리카 토고의 어린이. 장 선수는 아쉽게

도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펠로에게는 

메달보다 값진 믿음을 보여줬다. 어머니를 여의고 아

버지와 살고 있는 펠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 

선수가 자신의 후원자란 사실을 평소 무척 자랑스러

워했다고 한다.

펠로는 컴패션의 100만 번째 후원 어린이로 한국의 

장 선수와 인연을 맺었다. 장 선수는 당시 “100만 번

째 어린이를 후원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 선수는 2007년 한국컴패션 후원자인 탤런트 차인

표씨의 미니홈피를 통해 컴패션을 알게 된 뒤, 볼리비

아의 한 어린이와 처음 1대1 결연을 했다. 이어 2009년 

5월 토고의 펠로, 2011년 1월 인도의 2명, 온두라스의 

1명과 결연해 모두 5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장 

선수는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 종종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 한 살배기까지…희망은 기도 뿐

미션라이프 인터넷 판이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내전으로 2

만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현지 

사역자를 통해 보도했다. 

현장에서 불과 30㎞밖에 떨

어져 있지 않은 시리아와 터키 국경의 작은 마을인 터

키 남부 안타키아에서 평화의 기도를 올리는 장성호 

목사는 7일 국민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반정부

세력으로 의심되면 정부군이 두 살도 안 된 어린아이

마저 사살해 버리는 비극이 벌어지자 수만 명의 시리

아인들이 국경을 넘어 안타키아로 들어왔다”며 “이들

에게 현지의 실상을 들은 뒤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

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여 전 시리아 난민으로부터 충격적 현실을 

전해들은 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교회의 정례기도회에

서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

했다. 그가 섬기는 ‘안디옥교회’는 개신교 교회로는 처

음으로 터키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2차 

세계대전 후 이 지역을 잠시 지배했던 프랑스 정부의 

은행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위한 평화기도는 종교와 종파 그리고 정치

적 목적을 넘어섰다. 정 목사는 “안타키아 인구 2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

령이 속해 있는 이슬람교 시아의 알래위파이고, 나머

지 절반 중 상당수는 시아와 원수지간인 수니파”라며 “

이밖에 유대교, 기독교 등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들도 많지만 시리아에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바라

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안타키아

는 십수세기 전부터 다민족·다인종·다종교의 땅이었

다. 지금도 터키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유대인과 기

독교 아르메니아인 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시리아는 지난해 3월 19일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

구하는 시위대 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식집계

로만 2만여명이 사망하는 내전을 겪고 있다. 터키에는 

4만5000여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이집트 종교갈등 격화 교회 전소·유혈 사태

이집트에서 기독교인

과 무슬림 사이의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이로 인근의 피라미

드 마을에서 다림질 실

수로 옷감이 손상되면서 

시비가 붙은 기독교인 세탁소 직원과 무슬림 손님 사

이의 감정싸움이 발단이 됐다. 무슬림들은 세탁소 직

원이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렀고, 기독교인들은 지난 

1일 대통령궁에서 “종교 탄압을 막아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5일 이집트 일간지 알아흐람에 따르면 무함마드 무

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최근 피라미드 마을인 기자지

역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 사이에 벌어진 유혈사

태를 지목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무

슬림은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건은 법에 따라 종교적 편향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

독교인들은 기자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120가정

이 ‘세탁소 사건’으로 모두 집을 버리고 떠났다며 근

본적 대안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이집트 콥틱정교회 

관계자는 AP통신을 통해 “이집트 곳곳에 분포된 기

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는 신세”

라고 주장했다. 

무슬림들은 유혈 충돌로 무슬림 1명이 사망했다며 

기독교인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집트 당국은 지난 3

일 ‘세탁소 사건’으로 양측이 서로 화염병을 던졌으며, 

무슬림 1명이 사망하고 진압하던 경찰 10여명이 부상

당했다고 발표했다. 기독교인들은 재산상 피해만을 입

고 사망자는 없었다. 

이집트는 지난해 ‘시민혁명’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한 후 무슬림형제단이 정권을 잡으면서 

최근 종교적 편향이 심해질 수 있다는 논란에 빠졌다. 

이집트는 인근 이슬람국가에 비해 종교적 갈등이 심

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월1일 알렉산

드리아 교회에서는 예배 중 폭탄 테러가 발생, 24명이 

사망했다. 이집트 기독교인은 1000만명으로 절대수는 

많으나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아 소수다. 

시크교 총기난사 용의자“심리전 퇴역군인”

미국 국방부는 6일 위스

콘신 주 밀워키의 한 시크

교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와 관

련, 과거 심리전 전문가로 

복무했던 퇴역군인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 용의자에 대해 웨이드 마이클 페이

지(40)라고 확인했다. 그는 시크교 사원에 진입해 일

요 예배와 식사를 준비 중이던 신자들에게 총을 난사

해 6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미 

국방부는 이 용의자가 1992년 4월부터 1998년 10월까

지 복무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의 포트 브래그에서 군 

생활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페이지가 입대한 

직후 호크 미사일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하다 심리

전 병과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심리전 전문가들은 정

보의 분석과 전달 등의 임무를 주로 한다.

인권단체인 ‘남부빈곤법센터(SPLC)’는 페이지가 백

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을 이끌었던 ‘좌절한 신 나치

주의자’라고 밝혔다. 페이지가 지난 2010년 백인 우월

주의자들의 웹사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0

년 고향인 콜로라도를 떠나 음악현장에서 일했으며 

2005년 ‘무관심을 끝내자(End Apathy)’라는 백인 우

월주의자들의 모임을 시작했음을 알렸다고 이 단체

는 전했다.

페이지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감이 일종의 좌절

감 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으나 폭력행위 등을 언급

하진 않았다.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

는 페이지가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연계돼있는지 여부

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한 교회, 술집서 정기 예배 계획 

[미션라이프] 뉴질랜드에 있는 한 개신교회가 술집

에서 맥주를 마시며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지

역 신문 오클랜드 나우가 31일 보도했다. 오클랜드 나

우 보도에 따르면 알바니 쇼어의 포도원교회는 오는 

5일 저녁 7시 알바니 스포츠 바에서 예배를 드리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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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소(So)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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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슬람국가(4 카테고리로 구

분)에서의 교회지도자 양성

필자는 반 기독교적 핍박의 정도

에 의해 57개 이슬람국을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기를 원한다. 각 

카테고리에 속한 이슬람국의 기독

교 핍박을 점검하고 각 상황에 적

절한 교회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인이 생명의 위험을 느

끼고 사는 이슬람국가들 

A. 테러와 핍박이 자주 일어나

는 아랍국가들,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중동지역, 북아프리카, 

북나이지리아, 수단 등의 이슬람국

에서 반기독교적 자살폭탄과 무기

폭력을 사용하여 기독교인을 학살

하고 교회건물을 파괴하는 사건들

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애급의 콥

틱 오소독스 교회(Coptic Ortho-

dox Church)를 중심으로 약12%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아랍권의 

전 지역의 인구98% 이상을 무슬

림이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 초대교회 역사

에 중요한 곳으로 알려진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

서 교인들이 신년예배를 드리는 

도중 무슬림 자살폭탄이 터져 23

명 교인이 피살당했다(Christian-

ity Today, March 2011, p.15). 카

이로의 한 기자는 현 상황을 이렇

게 표현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서 계속 존재하려면 교회 안에 머

무를 수 없다”(Christianity Today, 

June 2012, p.48).

2009년 10월 31일 이라크의 수

도 바그다드에 있는 Our Lady of 

Salvation Church(아시리안 천

주교)에서 주일 아침 미사예배도

중 알카에다가 장치한 폭탄이 터

져 60명이 생명을 잃었다. 교인들

은 두려워하여 크리스마스행사를 

전부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Star Advertiser, Dec. 23, 2010, 

p. A4).  2003년 이라크의 기독교

인 수가 80만-150만이었지만 수

만 명이 타국으로 도피하였다. 수

도 바그다드에 있는 15교회 중 7

개는 문을 닫았고 50만 명의 기독

교인은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Mid 

Week, Nov. 17, 2010, p.10). 이외

에도 수 없는 반 기독교적 테로가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교인들이 주일예배

에 참석하기를 두려워하는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 

나이지리아는 1억6천만의 인구

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최대국

가이다. 기독교인의 수는 인구의 

52%이며 대다수는 남부에 살고 

있고 무슬림은 41%로 북부의 12

개도에 거하며 샤리아법을 사용하

고 있다. 보쿠 하람 이슬람 테러단

체는 종교 갈등으로 북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교회

건물을 파괴하였다.

기독교인 학살은 2001년 1000

명, 2004년 700명, 2008년 300명, 

2010년 1월 800명이 피살당했다(

하와이크리스천신문, 2010년 3월

3일, p.2).   

B. 위험지역에서의 교회지도자 

양성

기독교인이 단체적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하기를 두

려워하는 상황에서 소그룹이나 

개인으로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

기 원하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

다. 특별히 흩어진 교인들을 가르

치며 돌볼 수 있는 소수의 목회자

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

단히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러므로 이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세아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연장신

학교육(TEE)이 아랍권 교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세아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TEE를 사용

한 나라들이 많다. 특히 인도, 필리

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교회들은 

영문으로 많은 TEE재료를 출판하

였다. 현재 중동지역과 아세아의 

TEE사역을 연결시키는 단체 프로

그램 TEE(PTEE)의 본부가 요르단

의 수도인 아만에 있다. 연장평신

도 신학교육에 사용되는 TEE재료

를 네 개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

다. 문맹인 레블, 초등학교 레블, 중

고등학교 레블, 대학교 레블로 분

리되어 있어 다양한 아랍권 기독

교인에 맞는 재료를 장만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21세기 신학교육은 다양한 방법

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인터넷, 

DVD, 카세트, 예수 영화 등의 재

료를 사용하여 평신도 신학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일반

교육도 온라인 교육을 널리 사용

하여 학위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의 신학교육도 이와 같은 방

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신학교육은 장거리(Dis-

tance) 교육을 강조하며 온라인 교

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방송

을 통하여 종교자유가 없는 나라

의 기독교인을 위한 제자훈련과 

복음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반 기독교적법을 장만하는 

이슬람국가들  

A. 중앙아세아, 파키스탄, 방글

라데시, 터키

중앙아세아에 7개의 Stan(국가)

이 있다. Kazakstan, Uzbekstan, 

Kyrgistan, Tajikstan, Turkmen-

stan, Afghanistan, Pakistan은 이

슬람국으로 외국선교사 활동을 제

한하며 국내교회 활동을 억제하는 

법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타 종

교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허락하며 

교회와 신학교 까지도 용납하지만 

기독교 핍박정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2%밖에 

안되는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하

여 1980년대 이슬람교 모독죄를 

법으로 만들어 기독교인을 핍박

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1월8일 

파키스탄 북쪽에 있는 펀잡	(Pun-

jab)지역에 사는 Asia Bibi라는 한 

크리스천 여인이 이슬람교 모독죄

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Punjab 도

지사 Salma Taceer는 절실한 무슬

림이지만 모독죄를 반대하며 파키

스탄 대통령에게 그녀의 석방을 요

구하였다. 그러나 Karachi에 사는 

50,000명 무슬림들은 모독죄를 지

지하는 데모를 하였다. Taceer 도

지사는 결국 무슬림 테러에게 암

살당했다(WORLD, Jan. 29, 2011, 

p. 34).

터키의 동부에 Malatya 도시에

서 2007년 4월 두 명 터키교회 지

도자와 독일 선교사가 5명의 무슬

림 테러에 의해 목을 베어 학살당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 터

키정부의 반응은 무슬림 테러범죄

자만 아니라 순교당한 교회지도자

들까지도 정죄하는 판결을 내렸다

(WORLD, May 5, 2007, p. 24). 

B. 신학교와 TEE를 통한 교회

지도자 양성

이 지역의 반기독교 상황은 일반

적으로 무슬림의 테러와 자살폭탄

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핍박은 아니다. 교회가 아직도 활

동하며 신학교까지도 운영하고 있

으므로 이 지역에 맞는 방법을 선

택하여 지도자를 다양으로 양육시

켜야 한다.

신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

학교육을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양

성을 위하여 TEE를 강화시켜야 한

다. 신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목회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남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목회

자 양성은 시급한 문제이며 신학

생들을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교육

을 시켜 자국교회의 지도자를 양

성해야한다. 

평신도 신학교육 사역도 신학교

를 중심으로 TEE제자훈련을 펼쳐

야 하며 지 교회에서 TEE코스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평신도들

이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

한 TEE방법은 위험 때문에 지 교

회에서 자주 모일 수 없는 중동지

역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 

DVD, 카세트, 예수영화 등을 사용

하며 온라인 평신도 신학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70년대부터 아시아에서 사용한 연장신학교육(TEE) 시도

인터넷, DVD, 카세트, 예수영화 등 자료로 온라인 교육

특/ 별/ 기/ 고

이슬람국가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

교회지도자 양성(중)
노봉린 박사

(Concordia Seminary, Th.D.)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올 8월 5일경, 전 세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한 뉴스

를 듣게 될 것이다. 큐어리오서티

(Curiosity) 호 소식이다. 예산을 

훌쩍 넘겨 25억불이 들어간 NASA

의 화성 탐사선 큐어리오서티를 

실은 로켓이 지난 2011년 11월 26

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이번 

달에 목적지인 화성에 도착할 예

정이다. 목적은 화성에 생명체에 

필요한 유기물이 있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살았던 혹은 살만한 환

경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NASA는 예전에도 몇 차례 이같

은 목적을 가지고 화성을 탐사하

였다. 이미 1978년에 바이킹호를 

보내 ‘생명체 존재 가능성 전무’라

는 결론을 내렸었다. 바이킹호는 1

세제곱 피트의 상자에 4만개의 고

성능 부품이 들어 있는 첨단 실험

실이었다. 화성에 도착하여 정밀한 

실험을 했는데 유기화합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 전무’라고 결론을 지

었다. 

NASA는 또 2004년에 한 대에 3

억달러씩이나 되는 화성탐사선 2

대(오퍼튜니티호와 스피릿호)를 

보냈다.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물

이 있는지 생명의 기원에 답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

었다. NASA는 2008년에도 화성 

탐사로봇 피닉스호를 보냈다. 미

디어들은 그 성과를 이렇게 보도

했다. 

“유기물만 빼고는 지구의 보통 

흙과 다름없다.” 유기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체의 흔적이 없다는 말

이다. 1978년 바이킹호가 내린 결

론과 똑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마치 생명체가 

있기라도 하듯이 다음과 같이 소

설을 썼다. “과거나 현재, 또는 미

래의 생명체가 있다면 이를 키울 

영양분이 될 것 같은 성분이 발견

됐다.” “화성의 흙에는 지구 가정

집 뒤뜰의 흙과 비슷한 알칼리성

을 띠고 있으며 생명체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 어떤 유독 성분

도 없다.”

이런 전력을 가진 NASA가 또다

시 25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들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 것이다. 이 

로보트에는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이 큐로

리어서티가 도착하면 마치 화성에 

미생물(세균)이 살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한 기사들이 봇물

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화성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건 사

람이 진화된 동물일 가능성이 있

는지 없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가 정말로 알고 싶은 질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

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사람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질

문에 답이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

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Homo sapi-

ens(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

하는 존재)라는 동물이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떠난 과학

자들과 철학자들이 수천년 연구

한 결론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

신을 동물–생각하는 동물,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정치적인 동물, 

말을 하는 동물, 포유동물, 영장류, 

영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바로 

진화론 교육 때문이다. 버클리 대

학생들의 87%가 자기를 동물로 생

각한다는 통계 자료(2005년)가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란 동물’

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아직도 그 답을 찾으려고 엄청

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요즘은 진화론만 배우게 되니

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동

물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

다. 사람이 동물이라면 우리는 결

국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인

생을 가장 잘사는 방법은 가장 동

물적으로 사는 것이다. 유명한 무

신론자 리차드 도킨스가 후원하는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버스에 이

런 광고를 붙였다: “신은 없을 것

이다. 걱정하지 말라. 인생을 즐겨

라.” 그 열매들로 동성애, 마약, 폭

력, 성적인 타락 

등이 극성을 부리

고 있는 것이다.

진화론은 창조

자를 제거해버리

고 성경이 틀렸다

고 주장하는 무서

운 과학 철학이다

(진화도 믿고 성

경의 창조자도 믿

는다고 하는 사람

들이 있는데, 이

것은 무신론자인 

도킨스의 말을 빌

리자면, 진화도 

창조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조자

를 제거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 1계

명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

화를 믿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죽을 죄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

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를 

믿으면 자신이 저절로 된 동물이

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 진화를 믿으면 결국은 하나

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왜 NASA는 이런 프로젝트를 집

요하게 수행하고 있을까? 이런 일

들은 성경과 창조주 하나님 대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

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

지 않을 것이다. NASA의 많은 프

로젝트들은 산업적인 것이 아니라 

진화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다. 화성이나 지구 밖

에 생물체가 살았거나 살고 있다

면 그것이 지구에서의 진화를 시

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성이나 우주 어느 

한 곳에 있는 천체에서 미생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까? NASA

는 지구 닮은 천체를 찾으려고 혈

안이 되어 있고 비슷한 것만 찾으

면 미디어들을 동원해 광고를 하

고 있다. 미생물이 지구 밖에도 있

을지도 모르니까 과학이 더 연구

를 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해두자

는 크리스천 과학자들도 있다. 혹

시라도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견 될까 두려워서 숨

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

다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성경이다. 창세기 1장의 행간을 읽

어 보면, 창조의 중심은 지구와 사

람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 하셨고 6일간 보기 

좋게 꾸민 곳이다. 심지어 바닷가

의 모래알 수처럼 많은 별들도 지

구에 빛을 비추어 사람이 보고 시

간과 계절 가는 것을 알도록 창조

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지구 바깥

에는 미생물도 있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과학이다. 절대 법칙

으로 알려진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하면 생명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창조되었어야 한

다. 가장 작은 세포 한 개가 얼마나 

복잡한가 하면, 500만 개의 부품

이 조립된 보잉 747 비행기 200대

를 압축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게 

작은 세포 공간에 집어넣은 것과 

같다. 비행기 부품이 저절로 생겨

나고 조립되어 비행기가 되지 않

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생명체라

도 절대로 스스로는 조립되어 생

명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화성이

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NASA는 절대법칙에 어긋난 가

능성을 발견하려고 이미 엄청난 

공적 자금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노력의 근거

와 목표가 자연 법칙(사실)과 상반

되는 진화론에 대한 믿음이다. 그

러나 이 믿음으로는 결코 창조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

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이메일:mailforwschoi@

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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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밖 생물체 존재 탐구는 진화 확인하려는 것 

창조자 제거는 제1십계명 제거로 가장 큰 죽을죄

화성 탐사 로버 Curiosity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동기와 목적은 진화론이다. 

하나님 빼고 인류의 기원을 알아 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몸

으로 말하기도 하고 눈으로도 표정으로도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도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도 강한 긍정이든지 강한 부정이든지 

의사를 드러내는 확실한 의사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과연 인간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악행 허가

서일까? 아니, 하나님의 침묵이 실은 인간에게 임한 가장 큰 착각의 위

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불

로든 물로든 심판의 손을 드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

지 않는 듯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의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합니

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선택보다는 내 것을 챙기기에 혈안

이 된 이기주의 선택이 생존경쟁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연적인 방식입

니다. 내가 왕이니 너나없이 자존심의 거슬림이 부추기는 대로 악한 마

음을 따라가니 악이 관영합니다. 죄의 결과가 부른 괴로움 넘치는 우

리네 인생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당장 벌이 안 떨어지니 양심이 마비

되고 아예 담대해져 살인을 밥 먹듯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두려움”

을 없애 악에 담대해져 극악무도 포악한 마귀형상을 그 안에 충만이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정욕을 따라 살며 일으키는 무수한 갈등들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베

푸시는 자비의 기회이며 임할 심판의 경고입니다. 신자의 삶이 불신자

의 삶과 차이가 있을까 냉정히 살펴봅니다. 아, 그런데 아찔합니다. 매

일의 삶은 누구보다 더 세상적이나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헌신하

기에 스스로 믿음 좋은 이로 착각하는 의인들로 가득찬 현대 교회의 실

상이니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무궁한 인내심으로 참고 입을 굳게 다무

시고 애통케 하는 가증스런 위선자들로 가득하지요.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하나

님의 말씀을 무기로 “법이요” 들이대며 남을 비판하여 파당을 짓는 목

소리 높이는 이들... 어려운 환경 탓으로 자신은 모두에게 받아야한다

고 대우받으려는 이들... 다른 이 형편은 아랑곳없고 자기 입장만 우기

는 이들... 자신이 받은 것을 준 것으로 착각해 구해주니 내 보따리 내

놓라는 이들... 작은 칭찬에 부풀어 마귀 통로에 대문열어 놓는 공치사

쟁이들... 교회 직분을 세상 벼슬로 착각해 교회 대소사를 주관하려 힘

주는 직분자들….

하나님의 뜻은 관심조차 없고 조금 기도하다가 원하는 것이 안보이

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속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을 품기도 합

니다. 허나 절망하고 열불을 내고 넘어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야말로 악에 치우쳐 본인만 망가질 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질것

이 아닙니다. 원통하여 쌓은 악으로 인해 악한 일들이 내게 쏟아지면 

정말로 억울하지 않은가요? 백해무익한 자존심게임 내려놓고 억매이

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탕자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분의 

품으로 달려가 그 분께 억울한 사연 다 쏟아놓고 내 죄짐을 벗기를 원

합니다. 스스로를 찌르고 모두를 죽이고 지옥의 상태에서 괴로움가운

데 동물이하로 타락한 내면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서 몸부림을 합니다. 생의 바닥에서 스

스로를 보며 절망하고 죽음을 택하던지, 인간답게 살고픈 진솔한 소망

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와 생명 길을 택하든지 갈림길에 서

게 됩니다. 

스스로 자초한 극한 상황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라”(겔16:6)고 하

나님은 오늘도 무언으로 우리를 애절하게 부르십니다. 과연 네가 피해

자냐? 가해자냐? 억울하다 고소하던 마음이 잠잠해지면 주님이 굳게 

침묵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막힌 모습들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보이도

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크

게 들려지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 초청 

‘2012 밀알의 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뉴욕과 남가주에서 각각 개

최된다. 

지난 4일 퀸즈한인교회(담임 이

규섭 목사)에서 열린 뉴욕집회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대성황을 이뤄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경청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은 지난 1일 JJ그랜드 호텔에

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닉 부이치치는 “지난해에 이

어 밀알의 장애인 장학기금 모금행

사에 초대받아 기쁘다”고 들뜬 목소

리로 말했다.

이미 17세에 비영리단체 ‘사지없

는삶’(Life Without Limbs)을 조직

하고 CEO로 활동하고 있는 닉부이

치치는 19세 때 첫 연설을 시작한 

이래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청

중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

거해왔다. 

자신은 지문이 없기 때문에 완벽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농담을 던

지고, 팔다리가 없는 것은 꿈을 이루

는 데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이치치는 그런 생각을 갖

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알게 된 

건 학교에 입학한 여섯 살 무렵이

었다며 당시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

은 자신을 두고 ‘괴물’, ‘외계인’ 같

다고 놀렸고 그 말들이 단단한 못

이 돼 가슴에 박힌 적도 많았다. 그 

역시 보통 사람이 되어 남들처럼 평

범하게 살길 바랐지만 아무리 발버

둥 쳐도 가망이 없었다고 지난 시절

을 회고했다. 

자신에게 팔다리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무척 분노도 느껴보고, 여

러 번의 자살 시도로 부모님의 가슴

에 피멍도 들게 했지만, 그는 차차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마음

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하다

는 걸 깨달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됐다고 한다. 

그 후로 그는 모두가 팔과 다리 없

이는 불가능할 거라 말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갔다. 보통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남들보

다 배로 노력했고 일반 대학에 진학

해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했다. 수영

과 축구, 서핑과 같은 거친 스포츠

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고 사회

복지단체를 설립해 전 세계를 다니

며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

에게 팔다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됐

다면 이처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멀

리, 더 많은 곳을 누비지 못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요즘 그가 주력하는 사역은 학교

에서 왕따(bullying)를 추방하는 일

이다. 목사의 가정에서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나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래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기에, 그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

이 이해한다고 말했다. 

부이치치는 10대들을 자살로부

터 구하기 위해 텍사스·유타 주지

사와 ‘왕따 중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주 전

에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풋볼영웅 

팀 티보와 만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한

다”는 그는 한국 교육부장관과도 이 

문제를 의논하기 원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에 관

심이 많은 그는 자원봉사자 1,500명

을 모아 학교 잔디를 깎고 페인트칠

을 하고 낙엽을 쓰는 오리건 주 이

벤트에도 동참, 250명이 예수를 영

접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번 남가주 2012 밀알의 밤 행

사는 24일(금) 오후 7시30분 ANC

온누리교회, 25일(토) 오후 7시  남

가주사랑의교회, 26일(주) 오후 7

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각각 갖게 

된다. 티켓은 10달러이며, 문의는 

(714)522-459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극동방송이 채널 1230을 통해 오

전 5시-6시, 오후 10시-12시까지 

하루 4시간씩 미주지역에 방송된

다. 지난 4일 오후 6시 미주극동방

송은 옥스퍼드 호텔에서 방송 송출 

감사예배를 드렸다. 

방일영 운영위원장 사회, 기도 엄

영민 목사(OC 교협회장), 손영진 사

모 특별 찬양에 이어 변영익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가 말씀을 전했

다. 

“사마리아로 가라”(요4:9-10)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선 변 목사

는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다. 지

금 한국교계는 동성애 반대로 지쳐 

있다. 미국이야말로 21세기의 극동

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것처

럼 사마리아화 된 미국을 복음화 하

기 위해 하나님이 극동을 보내신 것

이 아닌가? 방송을 통해 미국 복음

화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미주지사장 김준원 목사는 “오늘

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속에서 예수

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미주 이민

사회에 극동방송이 송출되면서 일

어날 한인들의 삶의 변화를 그리며 

그 그림을 품고 좋은 방송을 만들

어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축사엔 ED Canon 사장(FEBC U.S.)

이, 격려사는 김홍수 회장(Radio K. 

1230)이 전했으며 정시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튿날인 5일 오후 4시 충현

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미

주극동방송 송출 감사 콘서트가 진

행됐다. 민종기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랜디김 빅밴드는 “기뻐하며 경

배하세”로 콘서트의 막을 올렸고 지

명현 목사(소리엘), 정종원 목사(꿈

이 있는 자유), 충현교회 브니엘코

랄, 이은수 목사, 손영진 사모의 찬

양은 참석한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마지막 무

대를 장식한 박종호 성가사는 자신

의 간증이 담긴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박수갈채

를 받았다. 

극동방송은 한국내 복음화를 위

해 2개의 AM과 11개의 FM방송망

이 네트워크를 이뤄 전국 어느 곳

에서나 청취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의 최남단인 제주도의 250KW와 서

울의 100KW의 송신망을 통해 지

난 56년 동안 북한, 중국, 일본, 러

시아, 영어권을 향해 매일 24시간씩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왔다. 

또한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지

에 방송설립과 지원을 함으로써 방

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

며 선교방송으로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미주극동방송은 Radio K. 1230(

우리방송)을 통해 오전 5시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과 이아침을’, ‘오늘

의 양식’ 등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간증드라마 ‘사

슬을 끊고’, ‘교회음악 이야기’, ‘송정

미의 지금 여기에’ 등이 진행된다. 

<이성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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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극동방송 송출감사예배 및 감사콘서트 열어 

극동 방송...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극동방송 미주지사 방송송출 감사콘서트가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크리스천교회 제자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스텝들

뉴욕밀알선교단(단장 김자송)이 주최한 닉 부이치치 초청 2012밀알의 밤에서 

마지막 결단과 초청의 시간에 많은 참석자들이 앞으로 나왔다.

희망전도사 닉부이치치 초청 2012 밀알의밤 행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

다. 기자회견후 밀알 이사장  김영길 목사와 닉부이치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교회확장

국은 “1000개의 새 교회를 1000개

의 방법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

회를 개척해오고 있는 가운데 개척

교회 설립지원과 교회건물 융자제

공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6일 오전 12시-3시까지 JJ그랜

드 호텔에서 진행된 설명회는 Gil-

berto Collazo(교회확장국장), Don 

Dewey(서남지방회장), 천진석 목

사(아시안목회실행), 노동국 목사(

교회확장국 컨설턴트) 등이 강사로 

나섰다. 

노동국 목사는 “제자교회는 2020

년까지 1000개의 개척교회를 세

우는 20/20비전을 2001년에 세워 

현재 800교회를 세웠고 일반적으

로 성공률이 50%인데 제자교회는 

80%정도”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관해 “‘1000개의 교회를 1000개의 

방법으로’라는 슬로건처럼 다양하

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

기 때문이다. 특히 각 기관들이 파

트너십으로 협력하기 때문인데 교

회확장국과 지방회 그리고 아시안 

사역부가 협력해 도움을 주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확장국에서는 소명확인

을 위한 안내서와 은사 발견을 돕

기 위해 갤럽 서베이를 제공하며 개

척교회 은사발견 후 1주일간의 집

중훈련을 통해 개척교회 청사진을 

만들도록 한다. 또한 훈련 후 개척

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개인 코치

를 붙여주고 지속적으로 지도력 개

발을 위한 세미나와 네트웍 모임을 

갖기도 한다. 

아울러 교회 건물마련을 위해 좋

은 조건의 융자와, 무이자, 그랜트 

등을 제공하며 무료 컨설팅도 맡는

다. 특히 융자시 개인이 싸인 할 필

요가 없고 서류가 간단하다. 지방회 

차원에서는 개척교회위원회가 행

정적, 경제적, 실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안 목회부는 교회확장

국이 지방회와 협력해 개척교회가 

성공적으로 세워지도록 경제적, 행

정적 지원을 하고 관련기관들이 하

나의 공통 목적을 위해 파트너십으

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Don Dewey 목사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한 자매이며 한 형제이

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며 

존중한다. 또한 모든 커뮤니티는 자

신들의 독특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 모든 다양함에도 하나의 교회 

이룬다”며 교단 가입의 절차와 교회

개척 후원에 관해 설명했다. 타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현재 교

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

천처치제자회의 역사와 정치 등에 

관한 과정을 수료하고 인터뷰를 통

해 가입이 가능하다.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는 1803년 미국에서 태동한 

미주 주요 교단으로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으며 한국어

로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혹은 

통칭으로 “제자회”라 불린다.  

<이성자 기자>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윤

임상 교수)와 한국입양홍보회(대표 

스티브 모리슨)가 공동주관한 한국

입양아 돕기 자선음악회가 지난 31

일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 콘서

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스티브 모리슨 대표가 무대에 올

라 인사말을 전함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 베토벤 에그먼트 서곡 Op.84.를 

연주했으며 판타지 코랄 Op.80을 

피아니스트 소니아황이 LA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한 소

프라노 김도희, 클라라이, 알토 최

현지, 테너 오위영, 바리톤 권상욱, 

류정상 등이 LAKMA 합창단과 함

께 불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헨리 

그론니어, 첼리스트 전준송, 피아

니스트 노먼 크리거가 찬조 출연해 

‘Triple Concerto for Violin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56’을 연

주했다. 

이날 연주회는 베토벤 심포니 9

번 합창교향곡을 LAKMA 합창단과 

소프라노 클라라김, 알토 원순일, 테

너 로퍼트 멕네일, 베이스 전재혁 등

이 솔로이스트들과 함께 불렀다.

한편 이날 연주회는 한국입양홍

보회의 입양홍보 영상과 신연성 LA

총영사, LA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사장 피터황보, 워싱턴 주 신호범 상

원의원 등의 축하메세지가 영상으

로 소개됐다.		     

<박준호 기자>

희망전도사 닉부이치치 초청 2012밀알의 밤
24일 ANC온누리교회, 25일 남가주사랑의교회, 26일 주님의영광교회

“1000개 새 교회, 1000 방법으로”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개척교회 설립지원 설명회

한국 입양아 돕기 자선음악회 대성황
‘입양은 사랑입니다’주제 월트디즈니홀서

한국입양아 돕기 자선음악회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2년도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총

회가 지난 1일 열려 신임회장에 방

지각 목사(사진)가 선임됐다. 

김해종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회무

에서 증경회장들은 방지각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총무는 신

현택 목사가 유임되고 서기에는 김

원기 직전 교협회장이 선임됐다.

방 목사는 “뉴욕교협은 전 미주에

서 가장 모범된 교협이었으며 지난

해에 잡음이 있었지만 잘 수습되고 

있다”고 말하고 “증경회장단은 교

협이 잘되도록 후원하는 게 임무”라

고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신현택 목

사 사회로 방지각 목사 기도, 김해

종 회장이 말씀(“만남의 신비”, 살전 

5:11-18)을 전했으며 박희소 목사

의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홈리스들의 쉼터 뉴욕나눔의집이 

플러싱 148가에 새 보금자리를 마

련하고 지난 5일 최근 이전감사예

배를 드렸다.

예배는 박성원 목사(지도목사, 뉴욕

풍성한교회 담임)의 사회로 박진호 

전도사(보스턴한인장로교회) 찬양

인도, 박진하 목사(미동부기아대책 

사무총장) 대표기도, 최재복 장로(

이사) 성경봉독, 강여진 전도사(찬

양사역자) 특송, 민학권 목사(청주 

새소망선교교회) 설교, 김바울 목사

(은혜가득한교회) 헌금기도, 필그림

선교무용단 축하무대, 황영진 목사

(낙원장로교회) 축사, 문석진 목사

(KCBN 사장대행) 축사, 김희복 목

사(뉴욕목사회 총무) 축사, 박희소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격려사, 

박성원 목사 광고, 정도인 목사(뉴

욕목사회 증경회장) 축도, 양승호 

목사(뉴욕교협회장) 만찬기도 순으

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는 ‘사형수에서 희망 전도

사’로 한국에서 활발히 사역하는 민

학근 목사가 맡았다. 민학근 목사는 

“1990년도 1월에 사형을 구형받았

다. 죽음과 삶은 엄청난 차이다. 사

형을 선고받으니 정신적으로는 전

기에 감전된 충격보다 더 컸고 눈

만 감으면 기절할 것만 같았다”고 

회상했다. 

또 회심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사형

수가 됐을 때 깊이 회개하고 하나

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삶의 근본을 

모두 고치겠다고 기도했다. 독방이 

0.7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했고 죄수들이나 

간수들은 제가 독방 생활하다가 미

쳤다고 할 정도였다”며 “마음에 예

수님이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인상이 더럽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담았을 때 사람들

은 제 얼굴이 은혜롭다고 한다. 전

과자에서 전도자로 살려주신 하나

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민 

목사는 “나눔의집에서 봉사하고 섬

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라며 “항상 하나님과 동

행하면서 영혼구원에 힘쓰라”고 전

했다.

뉴욕나눔의집은 평일은 오전9시부

터 오후5시까지, 주말은 오전6시부

터 오전 8시30분까지 운영된다. 무

선인터넷, 휴식공간, 커피와 간단한 

식사 등이 제공되며 소셜시큐리티, 

법률, 정신과, 건강, 신앙 등의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새 주소는 148-01 34Ave, Flush-

ing, NY 11354이며 전화번호는 

(718)683-8884(박성원 목사).
<정리: 유원정 기자>

이번 합창단원은 총 32명의 어린

이(중1, 2)들이 참가하며 지휘는 김

희철 씨가 맡는다. 합창단원들은 모

두 방학을 반납하고 부모님이 마련

해준 비행기 티켓으로 자비량 미주

순회를 하고 있다고 뉴욕운영위측

은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일대일 아동결연도 

홍보하지만 모금된 기금으로 특별

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어린이

들을 돕는데 사용하게 된다. 

방지각 뉴욕운영위원장은 “이민

사회가 살기 힘들어 자칫 정서가 

메마를 수 있는데, 이번 공연을 통

해 동포사회를 푸근하게 하고 정서

적으로 위로와 격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공연은 8월 16일(목) 오후 

8시 뉴욕장로교회 △뉴저지는 15

일(수) 오후 8시 아콜라연합감리교

회 △펜실베이니아는 14일(화) 오

후 8시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메

릴랜드는 12일(주) 오후 7시 벧엘

교회 △버지니아는 11일(토) 오후 

7시30분 엠마오연합감리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공연은 무료이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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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볼티모어교회(담임 이영섭 목사)가 담임목사 은퇴로 새 담임목

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혹은 본 교단

가입 가능) 목사로 목사안수 후 3년 이상 단독목회 경험이 있는 미

국 시민권/영주권자로 이중언어가 가능한 40-55세. 제출서류는 한

영문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신앙고백서 및 목회계획서, 학위증명

서 및 안수증명서, 설교 동영상 2회분(6개월 이내 CD or DVD), 목

사추천서(3인 이상), 최근 사역 교회주보(1개월 분), 목사본인 및 사

모소개서. 제출기한은 10월 30일까지이며 우편(Korean Presbyte-

rian Church of Baltimore/P.O. Box 20190/Towson MD 21284이

나 이메일(application@kpcbmd.org)로 하면 된다. 

▲문의: (410)337-9448(교회) (410)661-3999(청빙위원장)

부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버지니아장로교회(담임 민철기 목사)가 부

목사를 청빙한다. 주요사역은 영어예배, 청년부, 사무행정으로 정

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중언어 사역이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 

및 개인소개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신앙간증문,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CD 2개, 목회자 추천서 2부 (섬기던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포함)를 보내면 된다. 서류 제출기한은 9월 

30일. 이메일 wonpaik@hotmail.com

▲문의: (703)585-6355 백원길 청빙위원장

          

이노비 베네핏 콘서트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 베네핏 콘서트가 9월 8

일(토) 7시 맨해튼 첼시(Chelsea)에 있는 하이라인 로프트(High-

line loft)에서 개최된다. 클래식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이노비는 양

로원과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무료 공연

을 갖고 있다. 

▲문의: (212)239-4438 

교역자 청빙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에서 풀타임 교역자(부목사, 전도

사)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교회행정과 교회학교이며 자격은 정

규 감리교 계통 신학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에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력서(사진 포함)와 자기소개서(신앙관 포

함) 및 간단한 가족소개, 추천서(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가 필요

하다. 서류는 이메일(pastor.eun@gmail.com)로만 접수할 수 있다. 

▲문의: (516)485-2102

뮤지컬 ‘소돔과 고모라’ 공연
뮤지컬 ‘소돔과 고모라’가 오는 17일(금)부터 사흘간 프라미스교

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한국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

묵 목사)의 창작 뮤지컬로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를 각색한 것

이다. 금, 토요일은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5시에 공연한다.

▲문의: (718)321-7800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해외아동후원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월드비전 뉴욕지부 운영위원들. 왼쪽부터 김수선 장로, 이문웅 집사, 김중현 장로, 방

지각 목사, 심장우 장로, 김윤정 디렉터.

뉴욕나눔의집 이전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 ‘해외아동결연 후원의 밤’

아동결연, 영혼과 육신 모두 살린다

2012년도 총회, 총무 신현택 목사 서기 김원기 목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주최한 ‘해외 아동

결연 후원의 밤’이 지난 3일 저녁 

새천년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

국기아대책 홍보대사 김정화 탤런

트/영화배우가 특별출연해 아동결

연에 대해 소개하며 간증하는 시간

을 가졌다.

후원의 밤은 전희수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임병남 목사, 기아대책기

구 소개 동영상, 기아대책 보고 정

정섭 회장, 특송 정세라 미동부기

아대책 홍보대사, 홍보 동영상, 현

장방문 간증 김정화 홍보대사, 헌금 

필그림선교무용단, 인사말 광고 박

진하 목사, 축도 황영진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정정섭 회장은 “지구촌에 굶주

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

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은 1971

년 시작돼 현재 전 세계 60여개국에 

521명의 기아봉사단이 개발사업과 

긴급구호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

하고“한국기아대책은 1989년 시작

돼 한국 뿐 아니라 북한지원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화 자매는 2008년 우간다를 

방문해 에이즈에 걸린 6살짜리 아

그네스를 입양해서 지난 3년 동안 

후원하고 지난 5월 다시 방문해 만

난 것 등에 대해 간증했다. 김정화

는 5일 동안 함께 살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돌

아오고 난후 생각해보니 내가 준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아이에게서 받았

다고 감격해 했다. 

김 자매는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

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아동결연을 하는 것이 단

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일이

라며 후원을 호소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은 2007년 

뉴욕에서 설립돼 해외아동결연사

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현

재 주 대상지역은 컬럼비아와 페루

이다. 
<유원정 기자>

월드비전선명회 합창단이 “희망

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라는 주제

로 갖는 2012 전미주 순회공연의 

마지막공연을 16일 뉴욕에서 하게 

된다. 

지난 1일 월드비전 뉴욕지부(운

영위원장 방지각 목사)는 기자회견

을 갖고 동 합창단 공연 홍보를 당

부했다. 뉴욕운영위는 “2년마다 갖

는 순회공연이 대부분 교회를 중심

으로 열리는데, 이번 뉴욕공연은 전

도 차원에서 교회 밖 한인들을 대

상으로 하며 특히 한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민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밝

혔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새회장에 방지각 목사

홈리스들의 쉼터‘뉴욕나눔의집’이전예배

희망의 노래...16일 뉴욕공연 마지막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미동부 순회공연



복음장로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복음장로교회(담임 김상덕목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8월12일 오

전 11시 감사예배와 오후 7시30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이란 주

제로 찬양제를 갖는다. 또한 오는 9월 15일(토)에는 우리 조국 한국전

(1950.6.25)에서 피와 땀을 흘리신 분들을 초대하여 섬기는 기회도 준

비한다. 

▲문의: (562)694-6214

거룩성회복운동(NSM) 세미나 
거룩한 세상을 꿈꾸며 거룩성 회복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New 

Spirit Movement(상임대표: 박용덕 목사)는 8월 20일과 21일 훌러톤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무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담임목사 부부 선착순 50명으로 시무하고 있는 교회주보와 100달러 수

표를 보내 등록하면 되고 수표는 컨퍼런스 폐회 후에 다시 본인에게 되

돌려준다. ydp2024@yahoo.co.kr / williamwooramlee@yahoo.co.kr

▲문의: (714)401-9874, (909)276-0011 

미주성결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모집
미주성결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에서 신학사(B.th), 대학원 목회학

석사,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

는 8월 20일까지이며 개강은 9월 4일. 입학서류는 웹(www.aeui.org)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323)643-0301

뉴라이프교회 장학생모집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춘원 목사)에서 제 11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미

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 현재 신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신

학을 전공하는 재학생, 목회자 자녀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 15학점이상 이

수하고 평균 GPA B+이상이어야 함. 참조 www.nlchicago.org

▲문의: scholarship@nichicago.org/ 팩스 (847)359-8409

마 더테스개혁신학대학 가을학기 학생모집
마더테스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 2012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

한다. 학위취득과정 및 야간, 통신, 인터넷 학생모집 학과는 대학교 과정

은(4년) 신학학사, 기독교 교육학사, 종교음악학사이며 대학원과정은 3

년, 박사과정 2년이다. 자세한 것은 www.mrtsusa.org 에서 볼 수 있다. 

▲문의: (323)622-8376/428-7878 

제1회 GMAN선교포럼이 ‘30년 

한국선교진단과 비즈니스선교 및 

전문인선교 개발전략’이라는 주제

로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오렌지카

운티 풀러튼에 위치한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풀러 선

교대학원 한국학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박기호 교수(풀

러 선교대학원교수-전 필리핀선교

사, AMA회장)가 ‘성서와 한국초대

교회 선교 역사 속에 나타난 비즈니

스선교, 전문인선교 전략과 영향력’ 

△임종표 선교사(케냐, 한동대교수, 

EMA대표, 동중부아프리키 1호 선

교사)가 ‘현장선교사가 보는 한국선

교의 비즈지스선교 운동흐름에 대

한 진단과 제안’ △이재환 선교사

(COME 대표, 전 감비아선교사, 초

기 서부아프리카 선교사)가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본 미전도종

족 선교에서의 전문인선교 진단과 

제안’ △김종국 선교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장로신학대학원 총장)

가 ‘동남아 이슬람권에서의 비즈니

스선교의 기회 및 효용성 진단과 제

안’ △조용중 선교사(전 필리핀선교

사, 전 GP국제대표, GNMS 대표, 동

서선교연구원장)가 ‘제 3세계 선교

운동에서 보는 전문인선교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주

제발표를 했다. 

또한 둘째 날은 전문인 선교사들

이 강사로 나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김필립 장로(미국, 제3세계 식량개

발전문가, 영양실조퇴치 전문가), 이

규헌 집사(캐나다, NTS Research& 

Inc 대표. 재캐나다과학기술자협회 

부회장, UC Davis, Canada health 

plant와 협력 인체무해 획기적 유기

농농약 개발, 천연HIV/AIDS , Can-

cer치유 대체물질 개발), 폴 유 선교

사(필리핀, 한의사, 목사, 학교사역, 

LA: 전인치유훈련원)가 강사로 나

서 강의를 인도했으며 셋째 날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사례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장금주 

선교사(키르기즈스탄 우니쿰대학 

총장, GBN국제대표), 최국환 집사(

미국, 의류업, 미주 16개주 60개 점

포 및 해외지점), Brian Y. Chun 장

로(미국, 건축설계 및 시공, 철강업)

가 강사로 나서 강연했다.

김정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행사는 선미니스트리의 국악팀의 

공연, 남가주선교단체 협의회 회원 

소개, 그리고 이번포럼에 참가한 선

교사들의 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박

기호 교수가 주제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다니엘 6:25-27을 중심으

로 강의를 인도하며 “회교권과 힌두

권 및 공산권에서 선교는 거의 불가

능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곳

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신변문

제로 인해 주눅이 들고 위축돼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서 

선교는 매우 어려워 보이나 다니엘

과 요셉의 예를 볼 때 선교가 불가

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호 교수는 “다니엘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느

브갓네살과 다리오에 영향을 미쳤

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다리

오왕은 법령을 만들어 그의 통치하

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

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창의적 접근지역의 

선교를 힘쓰는 모두에게 도전을 주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엘은 선교사로 부름받

은 적도 없었고 단지 전쟁포로로 바

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한결같

은 믿음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전했

을 뿐만 아니라 큰 영향력까지 미치

게 됐다”고 설명하며 비즈니스 선교

사와 전문인 선교사들은 자신의 분

야에서 탁월해져야 할뿐만 아니라 

정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오늘날 크리스천

들의 문제는 교회에서 모범적이지

만 회사에서 모범적이 되지 못한 것

이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

질을 알지 못한다. 크리스천들 사업

가들은 깨끗하게 비즈니스 해야 한

다. 뇌물과 탈세는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영향

을 끼치게 된다. 우리들의 말뿐만 아

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고 각

자 하는 일에 탁월한 자들이 돼 하

나님 쓰시기 부족함 없이 모든 이

에게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박준호 기자>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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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GMAN선교포럼이 풀러튼 소재 하워드존스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은 개회

예배에서 선미니스트리의 국악팀의 특별순서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열린 새생명축제 행복한 동행(3) 부흥회에서 최홍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를 강사

로 초청한 가운데 새생명축제를 개

최했다.

첫째 날 ‘나를 사랑하는 주님’(시

37:23-2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최홍주 목사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누구나 승리하고 잘되는 마음은 같

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

다. 결정적인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

한 것은 운명론이 아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인생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 길을 기뻐하신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

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놀라운 계획가지고 계시고 나

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성경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

님이 함께하시며 인생의 실패까지

도 함께하신다. 인생의 실패는 괴로

운 것이지만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는 과정이다. 따라

서 우리가 주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

겨진다. 그 신앙의 유산은 가장 소

중한 것”이라 말하며 “요즘 교회에

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지 않다. 

예전엔 금식 철야하는 어머니 아버

지가 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 때 5

분 이상 기도를 하는 자들이 드물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

면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없게 된

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

를 따먹으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더욱 하나

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LA언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는 교회설립 6주년 감사예배를 지

난 5일 오전 11시 2부 예배시간에 

가졌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

양인도로 시작, 소상낙 장로의 기도, 

이쟈수아 집사의 특송으로 이어졌

다. 이날 고귀남 목사는 ‘다윗의 삶’(

대상29:26-30)이라는 제목의 교를 

통해 “다윗의 삶의 여정은 첫째 다

스리는 자의 삶, 둘째 장수하는 자의 

삶, 셋째 부한 자의 삶, 넷째 존귀한 

자의 삶, 다섯째 영육 간으로 유산을 

물려준 삶, 여섯째 맨토의 지시를 받

는 삶이었다”고 설명하며 “설립 6주

년을 맞이해 우리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훗날 하나

님 앞에 섰을 때 생명록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기록되는 복된 자들이 되

길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LA언약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루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기

준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06년에 설립됐다. 주일 예배시간

은 1부 오전 8시30분, 2부 11시이

다. 

▲문의: (213)820-0003

<박준호 기자>

갓스비전교회(담임 임금빈 목사)

는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지난달 22

일 오후4시에 가졌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찬양팀의 찬

양인도와 임금빈 목사의 사회로 시

작했으며, 다니엘 뉴먼 목사(아주사

퍼시픽대학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가 ‘수건의 사역’이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

서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도 함

께 열렸는데 석종율 집사와 석은순 

집사를 안수집사와 권사로 각각 임

직했다.

갓스비전교회의 새 예배처소는 

11507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이며 주일예배는 1부 오

전 10시 2부 11시30분이다.

▲문의: (714)331-8919

LA언약교회 설립6주년 감사예배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잘하는 것”
갓스비전교회 성전 이전감사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 새생명축제, 강사 최홍주 목사

비즈니스 전문인 한국선교 개발전략 
제1회 GMAN선교 포럼, 남가주선교협 풀러선대원 공동

LA언약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후 본교회 당회원들이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갓스비전교회 성전 이전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친후 순서맡은 자들이 기념사진

을 찍고 있다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식도 함께 열어



경기가 열렸던 5일 밤(한국시간) 

장 선수의 어머니 이현자(54·예수

사관학교) 전도사는 TV로 생중계

되는 딸의 경기를 지켜볼 수 없었

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예수사

관학교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장 

선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 전도사는 6일 본보와의 통화

에서 “재방송으로 미란이의 모습

을 볼 때 정말 고맙고 기특했다”면

서 “출국 전에 미란이가 경기 내용

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잊지 않겠다고 스

스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줬다”고 말했다. 이 전도사는 이날 

새벽 딸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해줬다.

“우리 미란이 마음고생 많았다. 

한순간을 위해서 그 많은 날 동안 

애 썼어.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어라.”(이 전도사)

“전 괜찮아유∼. 후배가 옆에서 

자고 있어서 내일 전화할게. 엄마

도 그동안 기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어요.”(장 선수)

사실 장 선수의 이번 올림픽 출

전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도전

이었다. 현재 런던에 머물고 있는 

장 선수의 아버지 호철(59)씨는 출

국 전에 “이번 대회에는 쟁쟁한 경

쟁 선수들이 많아서 미란이의 부

담이 이전보다 더 크다”면서 “미

란이가 교통사고만 안 당했더라

도…”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장 선수는 2010년 초 여동생이 운

전하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

다 추돌사고를 당한 뒤 목 디스크 

등 각종 후유증을 앓았다. 출국 직

전까지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

아야 했다.

하지만 런던올림픽에 대한 열

정은 뜨거웠다. 장 선수는 런던올

림픽에 대한 도전의지를 다지기 

위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자신의 휴대

전화 뒷자리 번호를 ‘2012’로 바

꿨다.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이 들 

때면 신앙이 늘 큰 힘이 됐다. 영

성수련원으로 유명한 강원도 태

백의 예수원에도 서너 차례 다녀

왔다. 장 선수가 예수원에 갈 때는 

그녀의 ‘신앙 동지’이자 이번 대회

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유도의 김

재범 선수가 동행하기도 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도 

장 선수에 대한 위로와 격려, 응원 

메시지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CBS]CBS는 이단 세력인 신천지

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나아

가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서기

로 했다. 이단 척결 노력의 하나로 

오늘부터 매주 한 차례 신천지의 실

체를 알리는 특별기획 보도를 마련

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신천지가 

구원받을 성도라고 주장하는 14만4

천 명에 대해 성경을 어떻게 왜곡한 

것인지 짚어봤다. 

14만4천이란 숫자는 안상홍증인

회·영생교·JMS 등 여러 이단 세력

들이 자신들만을 특별한 존재로 여

기는 데 활용해 온 숫자다. 

신천지 또한 마지막 때에 14만4

천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하늘에서 순교자 14만4천명의 

영이 내려와 땅에 있는 14만 4천명

의 사람들에게 들어가 하나가 되고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며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 성

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왜곡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14만4천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

오는 숫자로 이스라엘의 열 두 지

파에서 각각 1만2천명씩을 계산해 

합한 숫자다. 이는 사도요한이 완전

한 교회의 모습을 구약시대 이스라

엘의 군대식 편제로 표현했다는 게 

정통 교회에 속한 신학자들의 해석

이다.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이단상담

연구소장)는 “구약적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낼 때 어떤 모

습으로 나타낼까 생각하다 12지파 

1만2천명씩 14만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며 “군대적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4

천명만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언

급했는데, 이는 구원이 숫자적으로 

14만4천명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결국 14만4천명은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구속받은 신약과 구약의 교

회를 표현한 것이란 설명이다. 14만

4천명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만 특

별한 존재로 부각시키거나 전도의 

목표로 삼는 것은 모두 다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유념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천지 탈퇴자 증언에 따르

면 신천지는 14만4천명이 채워진 

이후 신도가 된 사람들을 ‘흰무리’

라고 지칭하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만4천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를 스스로 

바꾸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서울 을지

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릴레

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 5월 종교자유정책

연구원(종자연)과 체결한 종교차별 

실태조사 용역계약의 취소를 촉구

하기 위한 시위다. 에스더기도운동

과 밝은인터넷, 기독시민정의연대 

등이 벌이고 있는 이 시위는 지난

달 17일부터 매일(토·일 제외)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종자연과의 

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방침이다.

2일 낮 시위에 나선 김정아(50)씨

는 “인권위는 교계의 항의에도 무

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공정해야 할 인권위가 특정종

교 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은 부당하

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지

적했다. 또 장옥희(64)씨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종자연의 실체에 대

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종자

연이 불교단체임에도 종교 중립적

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국가

기관으로부터 종교차별조사 용역

을 따낸 것은 양심과 규범을 저버

린 행위”라면서 “인권위가 종교차

별 실태조사를 불교단체에 의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계약이

자 종교편향적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

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한국교

회언론회,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 

기성 기장 기침 등 5개 단체 6개 교

단으로 구성된 종교편향기독교대

책위는 인권위와 대화를 중단키로 

했다. 인권위가 종자연 관련 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

책위는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소

집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

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동참을 요청했다.

[미션라이프]경기도 안산이 차세

대 세계선교를 책임질 청년들로 북

적이고 있다. ‘선교한국 2012대회’

에 참석한 3000여명의 20·30대 기

독청년들 때문이다. 

1일 찾아간 안산 동산교회(김인

중 목사) 본당은 선교 헌신자들로 

만석이었다. 주강사로 나선 조지 머

레이 미국 컬럼비아국제대 명예총

장은 복음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전

했다. 그것은 구원의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였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독선적이라며 그렇게도 물 타기를 

시도하는 그 길을 의미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종교도 교회도 

선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입니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나 전 세계 인구 10명 중 9명이 예

수님을 모르며 3분의 1은 복음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

스도의 총체적인 주권에 복종해 구

원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전해

야 합니다.” 

선교한국은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한국교회의 선교축제다. 한

국대학생선교회(CCC), 한국기독학

생회(IVF),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예수전도단(YWAM), 성경번역선

교회(GBT), 한국OM국제선교회, 바

울선교회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

단체 39개가 참여하고 있다. 그만큼 

참석자들의 선교 열정도 남다르다. 

신앙 좋기로 소문난 대한민국 청년 

중 상위 1%를 모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교한국의 핵심은 선교단체 

박람회였다. 안산동산교회 1190

㎡(360평)의 챌린지홀에는 32개, 꿈

의교회에 21개 선교단체의 홍보부

스가 설치돼 있다. 선교 헌신자들이 

대거 참석한 만큼 기업채용 박람회

를 방불케 했다. 브로슈어와 홍보 영

상을 준비한 곳이 많았다. 볼펜과 엽

서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선교지 민

속의상을 내걸어 분위기를 한껏 낸 

곳도 있었다. 

중국 서부지역 선교를 펼치는 이

투선교회 송요셉(53) 대표는 “선교

회가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에 홍보부스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송 대표는 “많은 사람들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지만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

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한

다. 세계선교를 책임질 이들을 보니 

정말 흥분된다”고 말했다. 윤솔지

(28·여)씨는 “방글라데시 단기선교

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전

화문의로는 선교단체의 사역을 이

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접 

방문해보니 금방 이해가 되고 선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한

눈에 보인다”며 활짝 웃었다. 

49개 주제 강의와 400개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선교한

국 대회는 오는 4일까지 열렸다. 선

교한국2012 조직위원회는 선교 헌

신자에게 구체적인 선교 정보와 자

료를 제공하고자 선교헌신자 세미

나를 10-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missionkorea.org). 주최 측은 12

회 대회까지 5만3600명이 참석했

으며 이 중 3만1000명이 타문화권 

선교에 헌신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임시감

독회장 김기택)는 31일 기감 감독회

장 및 감독을 뽑기 위한 후보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감독회장에는 

김승현(성일교회), 김충식(서울연합

교회), 이복규(천전교회), 함영환(분

당새롬교회) 목사(가나다순)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미주연회를 제외

한 10개 연회 감독 후보에는 김영헌

(서울연회) 목사 등 총 18명이 등록

을 완료했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

후 4시까지 서울 세종로 감리회관에

서 감독회장 및 감독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자를 추려냈다. 일부 접수자는 서류 

미비 등으로 후보자로 등록되지 못

했다. 출마 여부를 두고 교단 안팎

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김국도(

임마누엘 교회) 목사는 감독회장이 

아닌 감독(서울남연회) 선거 후보자

로 등록했다. 

감독회장 후보자들은 지난 4년 동

안 파행으로 치달았던 ‘감리교 사태’

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출마를 했

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김승현 후

보는 “감리교가 아픈 상처를 감싸

고 거듭나야 할 때가 됐다”며 “하나

님 영광만을 위한 교단으로 더욱 발

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독회

장 선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충

식 후보는 “통합·개혁·부흥이라는 

가치를 품고 나섰다”며 “감리교가 

많이 혼란스럽고 침체돼 있는데 영

성운동을 강하게 일으켜 바로 세우

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복규 후

보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감리교

회가 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어서”

라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함영환 

후보는 “감리교 사태가 완전히 정

상화 되도록 각종 제도를 고칠 것”

이라며 “영적 대각성을 통해 실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되찾고, 교

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쪼개진 감리교

를 아우를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

고 말했다. 

감독회장 후보가 최종 4명으로 결

정되면서 후보난립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정책선거 대신 학연과 편

가르기 등과 같은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단 일각에서

는 후보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

소리가 지난 30일부터 양일간 진행

된 후보 등록기간에 제기됐다.

감리교 본부 관계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길 바란다”며 “

이번 선거를 통해 나누어졌던 감리

교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으리라 믿

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단 선거가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길 기도한다”

고 덧붙였다. 

기감 총회는 1일 감독회장 및 감

독 후보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하고 기호를 추첨할 예정이다. 감독

회장 및 감독 선거는 10월 4일 열

린다. 제29회 총회는 10월 말 개최

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국교회연

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 상호비방과 소모적인 이단 논쟁

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기총은 6일 홍재철 목사와 김

요셉 목사, 중재자인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했

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교연은 홍 

목사의 이단 연루 여부를 조사하겠

다는 보도자료를 내 한기총 대표회

장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기

총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 

보낸 공문에서 한교연을 ‘김용민

(‘나는 꼼수다’ 진행자)’과 같은 집

단이라고 표현한 것과 언론을 통해 

한교연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목사와 한교연 바른

신앙수호위원장 정근두 목사를 명

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도 취하키

로 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합의서에서 “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에 서로 협력하며, 상호비방 및 소

모적이고 무모한 이단 논쟁을 중지 

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했다. 

그녀는 한결같았다. 메달을 땄을 때도, 따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는 성원해 준 관중에게도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역도 경기에서 장미

란(29) 선수는 4위를 기록하며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하지만 

경기를 지켜본 이들에게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크리스천들

에게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뒤돌아보게 했다.

‘신천지 OUT’ 14만4천명만 영생 얻는다? 

‘소모적 이단논쟁 중지’ 합의 

“거듭나는 감리교”…감독회장 4명 출사표 선교열정 불 뿜는 기독청년들 

2012년 8월 11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한국교계

김승현, 김충식, 이복규, 함영환 목사, 감독후보 총18명
“미션 코리아”...‘선교한국 2012대회’ 

약속 지킨 감사기도...영혼의 금메달을 들어올리다

아름다운‘노메달’장미란 선수의 신앙
“종자연 종교차별 조사 용역 취소하라”

교계 시민단체, 인권위 앞 릴레이 1인 시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CBS신천지 특별기획 보도

한기총-한교연, 공동 서명 합의서 공개  



미주갈멜산기도원이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 8가와 카탈리나 

코너에 자리를 잡았다. 한국 안

양과 강화 두 곳의 갈멜산 기도

원을 통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돕고 있는 그가 또다시 미주 땅에 

기도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를 들

어본다. 

“10년 전부터 미주지역에 기도

원을 개원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

지요. 어느 목사님이 ‘미주지역 성

도들은 매우 바쁜 생활 속에 지쳐

있다. 불쌍한 마음까지 든다’고 하

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

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

도원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쁜 이민의 삶으로 인

해 한가로이 기도할 장소로 달려

갈 수 없는 성도들이 가장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한인 타운에 기도원

을 설립한 동기였다. 

기도원 설립의 준비기간은 그

리 길지 않았다. 2011년 12월부터 

6가와 카탈리나 지역에서 집회를 

시작한 조성근 목사는 집회를 위

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장소를 

물색했다. 

현재 기도원은 교회자리여서 성

전도 잘 꾸며져 있었고 식사를 준

비할 수 있도록 식당도 있었다. 성

전 외에 3개의 사무실은 기도원을 

운영하며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파킹장 부족

이 맘에 걸린다고.“파킹장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제가 미

국에 살아보질 않아서 그것이 그

렇게 큰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

구함이 큽니다. 다행이 작지만 두 

곳에 파킹장이 있고 주변 스트릿 

파킹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

지만....” 

미주갈멜산기도원은 안양기도

원에서 전폭적으로 서포터를 하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혹자

는 “그렇게까지 투자하며 기도원

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지만 조 목사는 꼭 필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 기도원은 좋은 영적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리하면 미주 

한인이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이

다. 아직은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매일 오전 10시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종일 기도

원의 문이 열려있어 누구나 언제

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다. 미주갈

멜산기도원은 황건영 목사와 김

성희 전도사가 섬기고 있다. 

“이번 7월 정기집회에 참석하

기 위해 36시간이나 온 가족이 차

를 몰고 왔습니다. 또 다른 분들

도 LA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

고 타주에 계신분이지요. 그분들

은 한국 안양기도원의 소식을 듣

거나 안양기도원에 왔었던 분들

이지요.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기

도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런 감사함이 그 많은 물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미주 갈멜

산기도원을 세운 까닭인 듯 했다. 

“우리 기도원은 주일엔 예배가 

없습니다. 주중에 와서 은혜 받

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헌신

하라는 의미이지요. 교회가 부흥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

고 맘껏 기도하며 기도로 모든 것

을 풀어내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개인 신앙도 건강해지고 교

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라 생각합

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미주지역

을 향한 영적 부흥의 갈망을 엿볼 

수 있었다.  

조성근 목사는 30년 전 교파를 

초월한 성경중심의 기도원을 꿈

꾸며 시흥 옆 안양초입에 기도원

을 설립했다. 관악산 줄기의 높

지 않은 산에 세워진 갈멜산금식

기도원은 매일 성회가 있고 매주 

목-토요일까지는 철야기도회를 

갖는다. 

이 성회들은 한국교계의 인정받

는 부흥강사들과 건실한 목사님, 

기도원 강사들이 함께 인도하며 

주중 성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매

주간 2만5천여 명이나 된다. 

기도원 사역을 하며 조목사가 

중요하게 손꼽으며 병행하는 사

역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신

학생교육이다. ‘신학생은 이 땅의 

소망이어야 한다. 오직 훈련된 탁

월한 영성지도자만이 이 땅을 살

릴 수 있다’는 모토아래 1998년 

GST(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훈련본부)를 설립했다. 예수그리

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세계

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

학강의가 아닌 실제 사역을 위한 

영성훈련을 한다. 이 훈련을 진행

하며 조 목사는 한국 교계를 미래

를 꿈꾼다고 한다. 

조 목사의 사역은 여기에 그치

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결

식아동, 영세민을 섬기며 천사의 

집, 사랑의 집, 안양호스피스 등 

13개 단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

고 16개국에 해외선교를 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 매년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에 소속된 

해외 선교사 1,500여명에게 위문

품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

해오며 매월 일주일씩 미주갈멜

산기도원 정기집회를 인도해야 

함에 피곤하지 않느냐고 묻자 “피

곤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며 “안

양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책임을 느낍니다. 미주갈

멜산기도원은 성도들이 맘 놓고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

로 돌아가 잘 섬길 수 있는 축복

에 자리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고 말했다. 

조성근 목사는 총신대학교

(Th.M/Th. D.cand)와 미국 

ORU(D.Min)를 졸업하고 현재 갈

멜산 금식기도원(안양, 강화, 미

주)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GST(신학생훈련단체) 대표로 활

동하고 있다. 	      <이성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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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편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

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

이 있습니다. 렌카 마을에도 마

찬가지네요. 교회가 거의 없던 

렌카 마을에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목표로 기도하곤 하였

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

든 마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

져 있음을 봅니다. 선교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확신

하게 됩니다. 저의 부족한 삶으

로 귀한 사역에 수종들게 하심

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이지요. 언젠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계7:9)

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날에, 큰 무리 속에 우리들의 기

도와 헌신의 결실들인 렌카마을 

형제들도 “흰 옷을 입고 손에 종

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감격의 

모습들을 그려 봅니다. 이는 “삶

으로 그리는 복음”의 결실이지

요. 더불어 함께 이 일에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8월 2일)은 참으로 뜻 깊

은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

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신약의 마지막 장인 요한

계시록 22장을 묵상을 마쳤습

니다. 지난 약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묵상의 시간에 참여한 안

드레스, 곤잘로 형제와 텔마 자

매 등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

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신약을 마

치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구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인내로 긴 장

정을 마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

다. 말씀 묵상의 시간은 오전 6

시 30분에 마을 사람들과, 10시

에 겨자씨학교 교사들과, 그리고 

오후에는 겨자씨학교 학생들이 

말씀(마태복음 생명의 삶 스페

인어판)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

두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온두라스 치안 상황

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산페드로 학교(Fuente de 

Luz)가 있는 지역은 참으로 위

험한 지역입니다. 6월 말에 교

장 선생님이 은행에서 교사 봉

급을 인출하여(46,000람피라, 

2,500불정도) 나오던 중 강도들

에게 강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

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

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로 학교

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

니다. 교장을 위시한 

교목, 그리고 교사들

을 위하여 특별히 중

보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선교는 능력입니다. “

은과 금은 내게 없거

니와 내게 있는 이것

을 네게 주노니 나사

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

으라”(행3:6)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은과 금의 능력이 아

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선

교하는 것은 아니지

만 돈 없이 선교할 수 

없는” 시대에 주님의 

진정한 능력의 사역

자가 되기를 소망합

니다. 지난 4월 이후 

사역비 중단으로 인

하여 재정적인 어려

움을 겪으면서 제 자

신이 소위 “돈 선교”

를 하지 않았는 가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

로의 믿음의 능력 사역을 통하

여 초대교회가 “믿는 자가 많으

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으로 성

장하는 역사가 이곳에도 일어나

기를 소망합니다. 

6, 7월에 있었던 사역을 중심으

로 8월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Hold the rope. 기도의 줄을 잡

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저

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들이 계시니까요!!!! 

교회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주시

기 바랍니다. 

아자꾸알파 교회/ 몽케카구아 

교회/ 산이시드로 세롬 교회/ 

프에블로비에호 교회 (가정교

회)/ 콜로몽카구아 교회/ 몬테

베르데지역교회

학교 사역

산페드로술라 Fuente de Luz 

학교 

온두라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

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곳입

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305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재

정 자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실력있는 신앙

인이 많이 양성되기를 소망합니

다. 컴퓨터와 영어 교육을 위하

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1)컴퓨터 시설(10

대), 영어교재(DVD) 및 march-

ing band 악기 2)안전 및 재정

의 자립 

아자꾸알파 겨자씨학교 사역 

학기 종강 및 탤런트 경연대회: 

지난 6월 1일 종강식과 함께 종

강파티를 했습니다. 우등생에게 

시상식을 겸하여 1, 2, 3등에게

는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탤

런트 경연대회를 부모님들을 모

시고 가졌습니다. 지난 몇주 동

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림, 드

라마, 노래로 자신들의 장기를 

경연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자

녀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열

심을 다하는 모습에 즐거운 시

간을 가졌습니다. 

수학여행: 지난 6월 25일에는 

아자꾸알파 학생들이 산업도시

인 산페드로 술라를 방문하여 

여러 공단을 방문하고 자연사 

박물관과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

하여 의미있는 좋은 시간을 가

졌습니다. 특별히 방문을 허락

하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아스

트로 회사와 유진회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몽케카구아 겨자씨학교 사역 

Brenda 선생님이 사역하시게 

되었으며,첫 학기입니다. 현재 

43명이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

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원장 조성근 목사

미주한인 지친 영혼들을 돕는다

미주갈멜산기도원을 찾아서

갈멜산 기도원 담임 조성근목사(우)와 미주갈멜산 원목 황건영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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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쁨, 할머니로서의 삶

큰 아들 진석이의 첫 딸 이름은 ‘예진’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예쁜 아기로 예능에도 뛰어나면 좋겠다’는 

뜻으로 남편이 지어준 이름디아. 진석이 이름의 ‘진’자

가 돌림자가 되었다. 영어로는 ‘Ava Catherine Kang’

인데 Ava는 full of life로 건강하라는 뜻이고 Cath-

erine은 며느리 에이미의 중간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둘째 이름은 ‘수진’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우수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기가 순수하면서 그윽한 향기

를 내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할머

니인 내가 지어주었다. 수진이의 영어 이름은 ‘Clara 

Jane Kang’인데 ‘밝고 총명하다’는 뜻이고 Jane은 하

나님의 은혜로 얻은 딸이라는 뜻이다.

막내 손자의 한국 이름은 남편이 전주 강씨의 서열 

돌림자인 ‘구’를 넣어 ‘진구’로 지어주었다. ‘할아버지

와 할머니 모두 미국에서 명문가 가정을 이루었으니 

삼대 째에도 가문을 빛내달라’는 소망을 담았다.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의 Jack과 진석

이의 영어 이름 Paul을 넣어 Jack Paul Kang이라고 

영어 이름을 지었다. 

첫 손녀딸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집에서 세 시

간 넘게 떨어진 진석이의 집까지 수

시로 예진이를 돌봐주러 다녔다. 세

상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

이고 허리야”라고 파스를 붙여가면

서도 기쁘게 손주를 돌보는 것처럼 

나 역시 전혀 피곤한 줄 모르고 손녀

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

로 그 먼 거리를 달려갔다.

손녀들은 머리에 피부색은 백인

인 엄마를 닮았고 이목구비는 조금

씩 진석이를 닮아간다. 첫째 예진이

는 아빠를 닮아 급하고 행동이 재빠

르며 음악을 좋아한다. 둘째 수진이

는 동양적인 이목구비에 여성적인 

성격이라 소꿉놀이를 하거나 인형

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진이

가 종종 그럴 때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나와 참 

잘 통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저 모습을 지켜볼 수 있

을까...’하는 생각에 조금은 서글퍼지기도 한다.

막내 진구는 엄마를 닮아 뼈가 굵고 튼튼하며 셋 중

에 머리도 가장 좋아서 어휘력이 풍부하고 표현도 잘

한다. 두 누나 사이에서 자라며 언어나 동작을 빨리 배

우고 따라 해서 그런 것 같다. 성격도 활발하고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며 명랑해서 모든 사람에

게 기쁨을 준다. 막내 진구와 함께 유아 교실에 가서 

놀아주곤 하는데 때때로 내가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

면 “할머니, 혼자 할 수 있어요”라며 나를 말리고는 스

스로 손으로 맞추고 집어넣고를 곧잘 한다. 아무래도 

안과 수술을 잘하는 자기 아빠를 닮은 모양이다.

큰아들 가족이 다섯 명이라 다섯 개가 한 세트인 그

림이나 조각들을 선물하곤 한다. 또 세 개가 세트인 물

건을 보면 세 순주에게 주면서 “다정하고 행복한 형제

자매가 되라”라고 말해주기도 한다.

진영이도 첫아이와의 만남을 곧 앞두고 있다. 9월 

18일에 베이비 샤워를 한다고 친구들이 모인단다. 진

영이 부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

러운지 모른다. 신혼 때는 일이 바빠 아이를 조금 늦

게 갖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가족계

획을 세운 뒤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내심 걱정했었

나보다. 늘 그랬듯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간

절히 기도했다.

3년전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진영이 부부가 수진이

를 안고 찍은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놓고 매일 기도

하는가 하면 오래전 남편과 중국여행을 갔을 때 사온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두 쌍의 조각상을 보며 기도

하기도 했다. 그 조각상들은 중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

이었는데, 좀 비싸긴 했지만 작은며느리가 아이를 낳

으면 선물로 주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왔었다. 하지

만 응답이 없기에 혼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하며 

안타까워했었다.

그런데 드디어 아기가 생긴 것이다. 리즈에게 그 선

물을 줄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감

사하다. 요즘은 태교에 도움이 되

라고 이메일로 좋은 글과 아름다

운 그림을 보내주고 있다. 무엇보

다 내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큰 힘

이 되었던 성경 안에서 찾은 자녀

교육의 몇 가지 원리를 두 며느리 

모두에게 주며 자녀를 키울 때 이

를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당부했

다.

1.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주어 자

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도

와줌(빌4:13).

2.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를 배우

고 용기와 인내로 덕을 행하는 아

름다운 삶을 살도록 함(갈6:9).

3.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 신뢰와 

존경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함(엡5:22-23).

4. 모든 겸손과 온유로 용서와 관용의 자세를 익히

게 하여 참된 지도자의 성품을 키워줌(엡4:2).

5. 인간관계의 중요성으로 자기 일에 충실함은 물

론이며 동료들과 상호협력하고 섬기는 관계를 맺음

(빌2:4).

6.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

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정에서 부모들이 롤모델이 되

고 특히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줌(살전5:7).

7. 함께 교회에 가고 함께 섬기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의 삶이 안정을 얻게 

됨(히10:22-25).

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

은 자에게는 당하는 모든 시련이 합동하여 유익을 가

져온다는 믿음을 심어줌(롬8:29). 
<다음호에 계속>

해피 라이프 (14)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석은옥 여사

<13면에서 계속>

단기선교 

와싱톤중앙장로교회 JG(15명)

과 아틀란타 실로암장로교회(신

윤일 목사)에서 15명이 7월 16

일-25일 같은 기간 동안 오셔서 

오전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오후에는 겨자씨학교 학생들에

게 음악캠프와 영어캠프로 섬겨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주간(8월 6-11일)에는 필라 우

리교회(황규만 목사)에서 오셔서 

단기선교로 섬겨주십니다. 그리

고 시카고 포도원장로교회 양현

표 목사님께서 방문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세미나(El Dia de Mujer) 

마을 여성들을 위한 세미나를 예

정대로 7월 4일에 모였습니다. 

약 70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보

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

의는 세 가지 주제로 “믿음의 여

성”(Mujer con la fe), “기도의 여

성”(Mujer de oració), “현숙한 

여성”(Mujer virtuosa) 강의를 

했으며, 브랑카 사모님과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하

여 작은 변화들이 이들의 마음속

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젖염소 농장 사역 및 장학금 지급 

가난한 성도들에게 젖

염소(양, 소, 토끼 등) 

가축들을 제공하여 삶

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

하여 젖염소 농장사역

과 아이들에게 장학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박상현 장로님)

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

에게 장학금을 보내주

셨습니다. 두란노침례

교회에서 두 신학생 장

학금을 보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염소, 양들을 분양을 하

고 있는데, 품종이 좋은 

젖염소를 과테말라에

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8월 중)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

여 

2. 교회 성장을 위하여: 아자꾸

알파, 푸에블로비에호, 세롬, 몽

케카구아 

3. 새로운 지역 교회 개척지(나랑

호, 우니온, 산로렌조, 몬테베르

데 우니온)를 위하여 

4. 제3기 아자꾸알파 성경학교(

학생 8명)과 인텐시브 성경학교(

안토니오, 다리오, 아구스틴) 

5. 산페드로술라 뿌엔테 데 루즈 

학교(재정 자립)와 아자꾸알파/

몽케카구아 겨자씨학교를 통하

여 실력있는 신앙인 양성을 위

하여 

6. 8월 18일 OANSA(미국 AWA-

NA) 지도자 훈련을 위하여 

7. 동역자들을 위하여(Paz 목사,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In-

grid 교장, Yadira 선생, Brenda 

선생, Andres 형제, Agustin 형

제) 

8.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렌카 인디언을 섬기는 장세균 선

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월드미션 프론티어(대표 김평

육 선교사)는 2012년을 ‘아프리

카 방문의 해’로 정하고 10월 16

일부터 27일까지 한국교회 500

여명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

신도들을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르완다 키갈리 선교센터로 초대

한다.

‘2012년 아프리카 방문’은 월

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5

개국(르완다. 탄자니아, 브룬디, 

콩고, 우간다)지역에 18년 동안 

이루어 놓은 사역의 현장을 소개

하고자 준비됐다.

이번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참

가자들은 10월 16일 르완다 키갈

리에 도착해 10월 19일까지 아프

리카 선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원주민 강사들과 현지 선교사들

의 “아프리카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10월 20일

부터 26일까지 “월드미션 프론티

어 현장 체험”을 통해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센터(르완다. 콩

고, 탄자니아, 우간다)를 방문해 

아프리카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

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현장체험 대신 개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참가

자들은 10월 20일부터 10월 26

일까지 아프리카 선교컨퍼런스 

참가 후 아프리카 국립공원 사파

리를 선택할 수 있다. 사파리 일

정은 탄자니아 무완자(21일)-새

링게티(22일)-응고콩고로(23

일)-킬로만자로(24일)-케냐 나

이로비(25)-귀국(26일) 일정으

로 여행사의 안내로 진행된다. 

또한 10월 27일부터 10월 31

일까지 연장선교사역으로 어린

이, 청소년 위한 사역이 있을 예

정이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

육 선교사는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1천개의 섬들을 향한 병원

선 선교사역이 마지막 결실을 맺

고 있다”고 선교사역을 소개하면

서 “중앙아프리카 5개국에서 18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월드미션 프론티어의 선교현장

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초

대의 말을 전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지난 

1994년 르완다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선교단체로 1기 사

역(1994-2000년)은 르완다 전쟁 

난민을 대상으로 구제사역에 중

점을 두고 사역을 감당했다. 2기 

사역2001-2006년)은 아프리카

의 복음화 사역에 중점을 두고, 

매년 여름 대규모 단기 선교단을 

모집해 아프리카 5개국(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콩고)

을 대상으로 복음화 대회를 개최

했다. 3기 사역(2007년-2012년)

은 아프리카 5개국 12개지역에 

종합선교센터를 건축하며,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아프리

카 학생들을 한국유학 보내는 사

역과  빅토리아 호수에 병원선을 

건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

프리카 5개국 10개 도시에서 선

교센터 건축을 진행 중이고, 빅

토리아 호수 병원선이 제작 중

에 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방문 문의 

미국본부(408)345-1727, 한

국지부(02)323-2932

<기사제공: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기적의 선교현장으로 초대
10월 16-27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목회자/평신도 초청



여성의 입장

여성들은 감동적인 프러포즈를 받는 것을 꿈꾼답

니다. TV나 다른 영상물들을 통하여 보아온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장면의 여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프러포즈하는 남성이 

우물쭈물한다든지 소극적이고 소신 없는 태도를 보

이면 자매들은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남성을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

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지요. 

또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성들은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여성이 프러포즈에 거절이라도 하면 어떻

게 할까 하고 고민하며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

다. 그러므로 뭔가 신중하고 철학적으로(?) 근사하게 

프러포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

인 어떤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되도록 심오

하게 표현하려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프러포즈하기로 결정했다면 쉽고 명료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여성은 대부분 작은 정성에도 감동

한답니다. 책이나 테이프 같은 선물과 함께 간단한 

편지를 써서 전해주십시오.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면 편지를 받은 것만으로 라도 감동하실 것

입니다. 그리고 자매는 간단한 편지를 몇 번이고 읽

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형제로부터 프러포즈를 받은 

것에 대해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능하다면 라이브 까페에서 사연

과 함께 노래를 띄워보시거나 그 여성을 위한 편지

를 방송에 보내보십시오. 조금은 당황하겠지만 좋아

할 것입니다. 물론 진실해야겠지요. ‘주님 안에서 나

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너무 터프하게 대하시지 말고 기도하는 마

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동

적인 시를 인용해 보내주세요. 

시를 통해 결혼에 성공한 한 목사님의 경우

목사님께서 용혜원 시인의 감동적인 시를 옮겨 적

어서 자매에게 보냈습니다. 아마 시인의 이름은 쓰

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시를 받은 지금의 사모님

은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목사님

은 그렇게 감성적인 분이 아니셨지만 시를 통해 자

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사모님의 마음을 사게 되셨

답니다. 

남자는 100명의 여성에게 프러포즈를 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과 짝이 되는 것입

니다. 여성으로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들이 한번 프러포즈를 했거나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자매가 교제를 계속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배반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보복하려는 이상한 심리

를 갖기도 하고 심한 좌절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실연의 어려

움을 겪는 형제들은 자신감이 없고, 처참할 정도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두 분

의 만남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기 때문

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는 안되지

요. 하나님은 더 나은 최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100명의 남성에게 프러포즈를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

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

입니다. 그러나 프러포즈를 거절해야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친절하면서도, 조심성 있게, 그리고 형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거절의 표시를 하라는 것

입니다. 

 

내성적인 형제들의 사랑고백

 

적지 않은 내성적인 형제들이 어떻게 고백할까 고

민합니다.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매가 형제에게 호

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싫어하지는 않

는 것 같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아직 사랑을 고백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연스럽게 신앙과 삶의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대화가 통하면 개인적인 만남(데이트)의 기회를 마

련함으로써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로 발

전시키십시오. 

많은 남성들, 특히 내성적인 형제들은 여성이 전화

를 한번 걸어주거나, 친절하게 받거나,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보내주거나, 받아주거나, 데이트에 한두 번 응

해주는 것을 마치 자기를 완전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

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절하며 예의바르

게 행동하십시오. 여성들은 친절하고 매너 좋은 남성

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여성을 누나나 여동생처럼 여기시고 자연스럽게 

접근해보십시오. 신앙관, 구원의 확신, 가치관, 삶의 

목표, 비전 등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보십시오.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건의 시간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거나 성경이

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초신자라면 자매에게 신앙에 관한 많

은 것들을 물어보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매들은 형제들이 자신을 

신앙적으로도 이끌어주기를 원하지만 형제들의 신

앙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며 가능성을 가질 수 있

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삶의 비전이나 계획, 인생관과 

세계관 등에 대해서 솔직하면서도 넓고 깊은 생각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뢰

감을 갖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가 신뢰할만한 대상이라는 것과 사랑과 진

실을 나눌 수 있는 이성이라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내성적인 경향이 강하

다면 편지나 메일로 교제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 상대에게 정리된 생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십시오. 상대방을 처음 만

난 소감, 장점 등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장점도 나눠

보십시오. 일단 서로가 상대의 장점을 인식하게 되면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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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13절은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기준은 그

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주님의 일꾼의 

부르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르심 곧 성도

들의 부르심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 된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사람도 없습

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

의 일꾼이나 성도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자랑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선택해주신 주님의 

은혜일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

에서 자랑하라”(고전1: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

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영광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은혜뿐 (막3:13-19)월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

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롬3:23)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은 완전하지 못하

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

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마련하사 우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죄는 신성모독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

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아시는 분이므

로 그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별개일 수는 없습니

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또 훼방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

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지라

도 성령을 훼방하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

시기 바랍니다.  

성령 훼방죄 (막3:20-30)화

35절에서 ‘누구든지’는 빈부의 차별이나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 무식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입니

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

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교회성도들이 서로 다른 출신 성분과 배경

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협력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

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가장 근

본적인 이유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교회로 하나되게 하고 한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 (막3:31-35)수

농부가 뿌리는 씨앗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

의 씨앗이 네 종류의 밭의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렸다

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

으므로 사단이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

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짐을 의미합

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탓이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

심 때문에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

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비결은 복음을 ‘듣고 받는’ 것

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이해하고 복종

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성도임을 증거하는 확실

한 비결은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입니다. 나무

의 좋고 나쁨이 열매로 가려지듯이 생활 속에 나타나

지는 열매 여하에 따라 성도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

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4:1-20)목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5:8) 이 말씀은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중

에 스스로 빛이 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

의 은혜를 힘입어 빛의 자녀가 됐으므로 항상 감사함

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

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까닭이 이것입니다(마

5:14).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라 어

둡고 캄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참 빛

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

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등불 비유 (막4:21-25) 금

가장 작은 것으로 인식됐던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

겨질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32

절). 3-4m 크기로 자라서 새 떼가 가지에 깃들일 만

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잠재력을 설명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

나 큰 위력으로 세계에 퍼졌는지 잘 압니다. 제자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음과 동시

에 갈릴리 촌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퍼져나가게 됩니

다. 처음에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만큼 보잘 것 없이 보였지만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수

록 열매가 맺혀지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확장

됐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합2:14) 미미

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현재 앞에 낙심하거나 실망

할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

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증거에 힘쓰는 성도들

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잠재력 (막4:26-34)토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가정사역 칼럼

어떻게 프러포즈 하지요?



세계 이슬람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www.kcdc.net

Know How Know Where

뇨쟗뻈 룱믧낡 샼쟏듂 뷇쎵룱좸샇 믵럎뿮 원랯듙샓
벺냸 룱좸낡 뗇냔 쟏듂 70낡쇶샇 룱좸몴맽

뇨쟗뻈 룱믧낡 뷃웭 150웭삻 믵럓냔 솶룭쟑 뇢떶놳 뾵벺 뻈뎻벭
쟑놹뇢떶놳쏑뾬쟕좸 쏢웇뫎뫐 뿬볶떵벭 벱솤

뇨쟗뻈 룱믧낡 믵쟑놹쇟뻓놳좸뾡벭 쟠쟑 
샏 돢 365샏 믵몮뇢떵 듫장뇢떵릮

TEL FAX

2012년 8월 11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

장 윤석길 목사)는 지난달 30일부

터 8월 1일까지 ‘2012년 교역자 가

족 수련회 및 세미나’를 라스베가스

찬양교회(이은만 목사 시무)에서 개

최했다.

 ‘이민목회, 잘 할 수 있다’라는 주

제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주강사 피

터홍 목사(G3교회 담임)는 열정 넘

치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금번 교

역자 가족수련회 및 세미나에는 남

가주에서 93명, 현지에서 합류한 인

원을 포함 100여명의 교역자 가족들

이 참석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

이민 목회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회복했고, 말씀과 기도의 능

력으로 이민목회에 다시 한 번 진력

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반

겼다. 세미나 후에 이어진 브라이스 

캐년과 자이언 캐년 관광을 하며 교

역자와 가족들이 서로 교제하며 영

적으로 재충전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베델건축학교(대표 정요

한 목사) 제1기 핸디맨 과정 

수료식이 지난 5일 미주베델

교회에서 거행됐다. 지난 8주 

동안 미국 건축물구조 및 건

축도면 보는 법, 플러밍 응급

조치와 수리방법

문짝수리와 교체. 설치방

법, 전기시설설치 및 수리방

법, 공구선별 및 실내 벽수리 

등 가정집에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배기문 교수가 강의했다. 이번 수료

생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

루었는데 특히 선교사들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보인 가운데 32명이 수

강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정요한 목사는 

“적은 교회지만 한인커뮤니티를 위

해 봉사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

다”며 무료로 강의해 준 배기문 교

수에게 감사를 전했다. 배 교수는 “

내게 주신 달란트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인데 

선교사와 선교 지망생들이 많이 참

여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는 최명웅 집사를 비롯, 

32명의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었으

며 다음 달에는 핸디맨 라이센스반

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자

세한 것은 (213)422-9191로 문의

하면 된다.
<기사제공: 베델건축학교>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베델 건축학교 제1기 핸디맨과정 수료식 

지난 2일 영국 BBC방송은 한국

이 올림픽 금메달 순위 3등으로 온 

국민이 흥분하고 있다고 특파원

이 서울의 한 거리에 서서 보도했

다. 초반이지만 3등까지 올라간 적

이 있는지? 

북한의 선

전도 역시 

놀라운 뉴

스다. 그러

나 동시에 

B B C 자 막 

뉴스는 이

집 트 에 서 

또 다시 과

격 무슬림

들이 기독

교회에 폭

력을 행사

했다는 보

도가 나왔다. 시리아 사태는 너무 

심각해 코피 아난이 중재 역할을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랍세계의 붕괴? 

이슬람은 움마(전 세계적 이슬

람공동체)를 강조한다. 하나의 세

계적 이슬람 공동체가 그들의 중

요한 교리이자 세계관이다. 그래

서 이슬람은 하나라고 하는 자부

심과 연대성을 강조한다. 이슬람

은 약55개 이슬람 국가끼리 정치, 

종교, 경제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랍연맹은 종교적 공동체이

자 정치적 공동체다. 그런데 그 아

랍연맹이 시리아 사태에서 방관자 

노릇만 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은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마침

내 유엔총회가 시리아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결정을 했다. 

2006년 가을 서양의 한 칼럼니

스트는 타임지에서 공산주의가 갑

자가 붕괴하듯, 아랍국가 역시 갑

자기 붕괴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

데, 무시 못 할 예언이다. 국가붕

괴 조짐을 말하기 어렵지만 첫째,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이 정치 사

회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

면서도 열정 무슬림들과 과격 무

슬림들은 전 세계 이슬람화 노력

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슬람 원

리주의자들은 자기 국가의 위기를 

항상 이슬람을 바로 믿고 실천하

지 못한데 있다고 자국 정부를 괴

롭힌다. 시리아 붕괴는 시리아 내

부의 혼란은 물론 주변 국가에까

지 혼란을 가져온다고 중동전문가

들은 이미 예고하고 있다. 지난 4

일 영국 BBC는 터키정부가 군대를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병력을 배

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고 보도했고, 레바논이 제일 어렵

게 된다고 외신들은 이미 보도했

다.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레바논

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벌써 아사

드 파와 반 아사드파의 폭력, 특히 

시아파 헤즈블라는 레바논이 본거

지로 아사드 지지세력이다. 이라

크와 이란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결론으로 시리아 붕

괴는 이슬람의 종파 분쟁, 인종분

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는 것

이다. 

이번 주요 뉴스는 미 국무성이 

세계의 종교박해에 대한 특별 보

도를 소개하고, 다음, 영국 이코노

미스트가 전 세계 유대인들의 상

황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이 두 가

지를 중점으로 요약한다. 

1.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종교자

유 박탈당함 

7월 30일 힐러리 미 국무성 장관

은 전 세계의 종교자유에 대한 보

고서를 발표했는데, 아시아에서 종

교 자유는 더 후퇴한다고 했다. 특

히 중국, 북한, 사우디를 종교자유

가 전혀 없는 나라로 강력하게 비

난했다. 아시아에서 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이상 3개 나라 이외에 

미얀마, 이란, 에리트리아를 꼽았

다.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일부 

나라에서 신성모독죄와 종교자유

를 더 제한하는 나라가 증가했다. 

신성모독죄는 특히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국가에서 알라나 이슬람을 

모욕하거나 코란을 찢는 행위는 

무서운 신성모

독죄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또 보고서는 

전 세계의 절반

에 가까운 국가

들이 소수종교인

들을 억압하거나 

종교문제로 사회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는 전혀 손

을 쓰지는 않는

다고 지적한다. 

종교박해가 심

한 구체적인 사

례로 이집트에서 

콥틱교인들의 박

해, 중국에서 티

베트 불교인들의 

박해, 이란에서 

바하이 신자들의 

박해이다. 파키

스탄, 사우디, 인

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

옥에 갇히고, 혹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한다. 인도네시아에는 

한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을 모독

하는 전도지를 돌렸다고 5년 징역

형을 선고 받았다.  

이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잘못된 인권단체들의 거짓 정보에 

근거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보

고서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2. 베트남에서 노인 신자 분신

자살 

최근 베트남에서는 한 할머니 

기독교 신자가 자살하는 일이 발

생하였다. 베트남에서 분신자살은 

70년대 고딘디엠 정권 때 많은 불

교승려들이 분신자살한 이래 처음

이라고 한다. 그 할머니의 딸인 따

봉딴은 인터넷 블로그로 베트남

의 인권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일

을 하는데 그로인해 작년에 체포, 

구금되자 항의로 자살하고 말았다. 

친척들과 신자들이 그녀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조차 200명의 경찰이 

감시, 외부인 접근을 차단했다. 이

에 대해 베트남 미국 대사관은 우

려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3. 유대교와 유대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대교

와 유대인들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보도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정치의 핵을 이룬다.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장소는 분명 이스라

엘을 중심한 

팔레스타인일 

것이다. 보도

의 주요 내용

을 요약하면, 

1. 전 세

계 유대인 숫

자는 1천 3

백 58만명으

로, 이스라엘

에 5,703,700

명, 미국에 

5 , 2 7 5 , 0 0 0

명, 러시아에 

205,000명, 영국에 292,000, 프랑

스 483,500명, 호주 107,500명, 캐

나다에 375,000명, 독일에 119,000

명(이상 십만 명 이상 거주 국가만 

소개함). 유대인 81%가 이스라엘

과 미국에 거주한다. 

2. 유대교 종파: 일반적으로 유

대교는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로 

분류하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극보

수 정통파(Ultra-Orthodox), 현대

파, 보수파, 개혁파로 분류한다. 유

대인 열 명 중 한 명은 극보수 정

통파로 본다. 반면 세속주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무려 42%나 

된다. 세속주의자들과 보수파 신자

들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 유대교

도 갈수록 다원적 유대교로 변하

고 있다. 즉 다양한 유대교가 생기

고 있다. 

극보수 정통파는 구약의 문자적 

해석과 전통적 의식을 고집한다. 

정치적으로는 시온주의를 반대한

다. 그러나 현대파, 보수파, 개혁파

는 성경해석의 유연성을 주장하며 

의식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고 믿는다. 개혁파 유대교 중에는 

안식일을 기독교식으로 일요일로 

할 정도이다. 

3. 유대인의 정의: 유대인 사회

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자격이다. 정통파는 유대인 혈통주

의, 특히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

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

면, 개혁파들은 비유대인 부모에게

서 출생해도 할례만 받으면 된다

는 것을 주장한다. 

4. 세속주의 영향과 보수화가 공

존: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 벤 구리

온은 세속주의유대인으로 오래된 

유대교 전통은 점차 약화될 것으

로 생각하고 탈무드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소위 하레디(본지 1395

호 참조) 학생 수백 명에게는 징집

을 면제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 하

레디 학생들이 증가, 이스라엘에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5.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반 유

대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소개한다. 특히 헝가리 인구 60%

이상은 유대인을 싫어하고, 스페

인은 50%를 넘고, 폴란드는 40%

를 넘으며 반면 반 유대인 정서가 

가장 낮은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이것은 구라파에서 반 유대정서와 

반 무슬림 정서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코노미스트,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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